
1장.소개 및 설치
 

가.소개
 

토탈 커맨더(Total Commander)는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 관리자 프로그램이다. 복사, 삭제, 이동, 이름 변경, 보기, 편집, 검

색 등이 파일 관리의 영역이며 요즘은 압축, FTP 접속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작업은 비단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컴퓨터를 사용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는 작업들이므로 파일 관리자는 필수 프로그램중에서도 으뜸가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토

탈 커맨더는 기본적인 파일 관리외에도 인코딩, 동기화, 분할 등의 고급 파일 관리 기능과 일부 쉘 기능까지도 제공하여 특히

개발자에게 아주 유용하다. 

물론 이런 파일 관리를 위해서라면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탐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탐색기만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XP의 탐색기는 기능이 늘어남에 따라 속도도 같이 느려지는 문제가 있고 또한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버그가 많은 것이 단점이다. 토탈 커맨더는 느리고 버그 투성이인 탐색기를 대체할 수 있는 훌륭한 프로그램이

며 설사 대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조 쉘로서도 충분한 사용 가치를 가지고 있다. 

토탈 커맨더는 Ghisler라는 스위스 회사에서 만들었으며 이 회사의 홈페이지인 http://www.ghisler.com을 방문하면 최신 버

전은 물론이고 언어 확장팩과 플러그인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FAQ나 고급 활용 기법 등을 얻을 수 있다. 

 

현재 최신 버전은 2003년 2월 21일 릴리즈된 5.51이며 이 버전부터 토탈 커맨더로 이름이 바뀌었다. 원래 이름은 윈도우즈 

커맨드(Windows Commander)였으나 법적인 문제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한다. Windows라는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누군가

가(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법적 문제를 이유로 이름을 바꿀 것을 요청했다고 하며 이 작은 회사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이 윈도우즈 전용 프로그램이 아니라 리눅스나 포켓 PC 등에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에

서 Windows를 뺀 것 같다. 실제로 CE/포켓 PC용 토탈 커맨더 1.1(프리웨어)이 현재 발표되었다. 이름만 바뀌었지 근본적으로 

기능상 바뀐 점은 없다. 이 강좌에서는 간단히 줄여 커맨더라고 칭하도록 한다. 

커맨더의 가장 큰 특징이자 탐색기와 다른 점은 좌우 양쪽으로 두 개의 파일 관리창이 있다는 점이다. 두 파일창이 각각 다른 

디렉토리를 보여 줄 수 있으므로 디렉토리간 파일 복사, 이동, 비교가 편리하고 드래그할 때도 목적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한 FTP 등의 원격지 서버와 로컬 하드 디스크의 내용을 동시에 볼 수 있으며 압축 작업을 할 때도 편리하다. 

진주석
노트
진주석에 의해 설정된 Marked

진주석
텍스트 상자   
http://www.winapi.co.kr



 

이런 두 개의 파일창 구조는 커맨더 이전에도 NC(Norton Commander)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있고 국산 파일 관리 프로그램

인 MDir에도 채택된 바 있다. 또한 리눅스용 파일 관리 프로그램인 MC(Midnight Commander)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

부분의 파일 관리 프로그램들이 두 개의 파일창을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구조가 파일 작업에 효율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커맨더의 주 기능은 역시 파일을 관리하는 것이지만 이외에도 FTP 클라이언트, 편리한 압축 관리, 복수 파일 이름 바꾸기, 파

일 비교 등의 고급 기능들도 많이 제공한다. 각각의 기능들은 별도의 유틸리티가 필요없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고 파일 관리 기

능과 통합되어 있어 직관적이다.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이 강좌 전체를 통해 하나씩 알아볼 것이다. 

커맨더에 대한 평가글들을 보면 흔히 탐색기와 많이 비교하며 탐색기보다 예쁘지 않고 불편하다는 평이 많다. 수년동안 마우

스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탐색기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키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커맨더는 무척 어색하고 불편한 프로그램으

로 인식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커맨더의 UI가 좋지 않아서 그렇다기 보다는 단순히 탐색기와 다르기 때문이

다. 늘 하던대로 하지 못하고 새로운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커맨더를 탐색기의 완전한 대체품으로 여기기보다 탐색기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두 프로그램

을 같이 병용하는 것이 좋다. 커맨더는 FTP 클라이언트로만 사용해도 충분히 설치할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이므로 일단 설치한 

후 필요한 기능을 하나 둘 씩 활용하다 보면 점점 익숙해질 것이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커맨더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므로 반

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유틸리티들은 개인의 기호와 필요에 따라 선호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절대적

인 점수를 메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능을 가진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을 애써 소개하고 싶은 것 

뿐이며 일단 이 강좌를 읽은 후 판단과 선택은 직접 하기 바란다. 

커맨드는 볼랜드의 터보 파스칼로 개발되었으며 그래서 용량이 작고 속도가 빠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개발툴로 컴파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UI가 조금 특이해 보이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C/C++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설치
 

자, 그럼 이제 커맨더를 써 보기 위해 시스템에 커맨더를 설치하도록 하자. 먼저 커맨더 설치본을 구해야 하는데 이 파일은 

제작사의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도 있고 국내의 셰어웨어 사이트(atfile, myfolder, kbench 등)에서도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는 잡지 부록으로도 많이 제공되므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최신 버전인 5.51의 설치본인 tcmd551.exe를 다

운로드받아 실행하면 설치가 시작된다. 만약 이 글을 읽는 시점에서 더 최신 버전이 발표되었다면 가급적 최신 버전을 설치하

도록 하자. 

먼저 사용할 언어를 묻는데 영어와 유럽 대부분의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어는 없으므로 English를 선택한다. 다른 언

어도 같이 설치할 것인지 묻는데 Yes라고 응답해도 한국어는 같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독일이나 프랑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면 굳이 Yes라고 대답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한국어 팩은 따로 설치해야 한다. 

 

 

언어를 선택한 후 커맨더를 설치할 폴더를 물어 온다. 디폴트는 C:\Program Files\wincmd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이름

은 바뀌었지만 아직도 옛날 이름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한 것 같다. 만약 5.51이전 버전을 사용하고 있었거나 아니면 5.51이 설

치된 상태에서 더 최신 버전을 설치하는 중이라면 굳이 이전 버전을 제거할 필요없이 같은 디렉토리에 설치하면 자연스럽게 업

그레이드된다. 설치 폴더를 변경하려면 경로 옆의 ...버튼을 눌러 원하는 디렉토리를 지정해 주면 된다. 

 

이 질문 다음에 프로그램 그룹을 만들 것인지, 데스크 탑에 아이콘을 만들 것인지 등의 지극히 평범한 질문을 더 하는데 취향

대로 대답하도록 하자. 파일 복사 후 프로그램 그룹을 생성하고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나면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프로그램의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금방 설치된다.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 설치 과정과 동일하며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설치하는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제 커맨더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글 사용자들은 한글 언어팩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제작사 홈 페이지의 Language 페이지에서 보면 

wcmd_kor.zi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압축을 풀면 wcmd_kor.mnu, wcmd_kor.lng 두 개의 파일이 들어 있는데 이 파일을 설치 

디렉토리 아래의 Language폴더 아래에 복사해 두면 된다. 한글 언어팩을 설치한 후 옵션 대화상자의 Language 페이지에서 한

국어를 선택하면 메뉴와 대화상자가 모두 한글로 표시된다. 

 

한글화 작업은 김경덕, 서정영, David Lee 님이 담당했다고 되어 있으며 번역도 무난하게 잘 되어 있다. 한글이 더 편한 사람

은 한글 팩을 설치하고 한글화된 커맨더를 사용하되 이 강좌는 오리지날 영문 버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글팩을 설치하지도 않을 것이고 기본적인 영어들이기 때문에 강좌까지 굳이 한글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실행
 

그럼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실행해 보자. 시작 메뉴의 프로그램/Total Commander 폴더에서 Total Commander 32를 선택

하거나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실행된다. 자주 사용한다면 빠른 실행 툴바에 등록해 놓도록 하자. 다음과 같은 셰

어웨어 안내 대화상자가 뜰 것이다. 

 

한달간 기능을 평가해 볼 수 있으며 한달 후에는 등록하거나 아니면 하드 디스크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돈내고 써"라는 소리다. 아래쪽에는 세 개의 버튼이 있고 버튼 위에 몇 번 버튼을 누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

시지대로 버튼을 눌러 주어야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위 그림의 경우 3번을 누르도록 하는데 실행할 때마다 번호는 바뀐다. 셰어

웨어이므로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처음 실행시 Configuration 대화상자를 보여 주며 초기 설정을 잡도록 한다. 두번째 실행할 때부터는 설정 대화상자를 보여

주지 않는다. 설치 직후에 마음에 드는 설정을 선택하라는 뜻이다. 이 대화상자는 언제든지 Configuration/Options 메뉴를 선

택하여 호출할 수 있다. 

 

디폴트 옵션대로 실행해도 되지만 한글 환경과 약간 어울리지 않는 기능도 있으므로 몇가지 설정을 조정하도록 하자. 

Operation 탭에서는 두가지 옵션을 조정해 주는 것이 좋다. 제일 위의 마우스 선택 모드는 Left mouse button으로 변경하여 왼

쪽 마우스 버튼으로 파일을 선택하도록 한다. Quick search는 Letter Only로 변경하여 글자를 타이프하여 바로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하자. 

Color 탭에서 Mark color를 파란색으로 변경하고 Use inverted selection 옵션도 선택한다. 디폴트는 빨간색으로만 되어 있

는데 붉은색 글자는 눈에 잘 띄지 않기 때문에 반전시켜 보는 것이 더 편리하고 반전 색상으로 쓰기에는 파란색이 눈에 덜 피로

하다. Font 탭을 보면 글꼴이 Sans Serif로 되어 있는데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글꼴로 미리 바꾸어 주는 것이 좋다. 한글 폰트는 

굴림 글꼴이 가장 보기 좋으므로 굴림 9포인트의 보통 글꼴로 모두 바꾸도록 하자. 



 

 

설정 대화상자에 이 외에도 아주 많은 옵션들이 있으며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이 강좌는 일단 위에서 변경한

설정 상태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강좌와 옵션을 같이 맞춘 후 실습하는 것이 좋다. 이 강좌의 마지막 장에

서 옵션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옵션들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일단 이 강좌를 다 읽어야 한다. 설정 상태에 따라 동작이 

달라지는데 그런 차이점들을 강좌에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일단 옵션을 고정한 채로 커맨더의 기능을 익히고 옵션은 따

로 연구해 보도록 하자. 

이 강좌의 모든 그림은 굴림 9포인트, 파란색 마크로 설정해 놓고 캡처했다. 물론 색상이나 글꼴도 쓰는 사람 취향에 맞게 바

꿀 수 있으므로 강좌를 다 읽고 난 다음에 취향대로 바꾸어 쓰기 바란다. 초기 설정을 마치고 OK 버튼을 누르면 커맨더가 실행

된다. 

라.등록
 

커맨더는 한달간의 평가 기간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셰어웨어이다. 매 실행시마다 지시하는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불편

함이 있기는 하지만 기능상의 제약은 전혀 없다. 그리고 형식상 한달간의 제약을 두고는 있지만 실제로 한달이 더 지나도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 버튼만 부지런히 눌러 준다면 평생 공짜로 쓸 수도 있다. 

한 회사에서 10여년동안 지속적으로 개발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능을 추가해야 하고 버그도 잡아야 하므로 개발사 입장에

서는 당연히 개발비를 회수해야만 한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공짜 사용자에게 약간의 불편을 끼칠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약 커

맨더의 기능이 마음에 든다면 정품을 구입하여 개발자의 노고에 보답하는 것이 사용자의 당연한 도리이다. 정품 구입자가 치른 

비용은 다시 개발에 투자되어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정품은 처음 실행할 때 셰어웨어 안내 대화상자가 나타나지 

않으며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등록 방법은 Help/Registration Info 항목을 선택하면 볼 수 있다. 유럽 각국에는 총판이 있지만 한국에는 총판이 없

으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만 구입할 수 있다. 가격은 미국 달러로 28$이며 현재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4만원 정도 된다. 

제공하는 기능에 비해서는 결코 비싼 가격이라 할 수 없으며 비교적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기능이 마음에 드는지 충

분히 살펴 본 후 4만원을 치를 용의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결정하기 바란다. 

가격은 아주 현실적이지만 신용 카드로 결제하고 우편으로 배송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이 다소 불편하다. 아니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시작할 때마다 버튼을 눌러주는 것도 익숙해지면 그리 나쁘지 않다. 



2.기본적인 사용
 

가.화면 구성
 

본격적인 사용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커맨더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구경부터 해 보도록 하자. 커맨더의 화면 구성은 양

쪽에 두 개의 파일창이 있고 아래 위로 메뉴, 버튼 바, 기능키 버튼 등이 배치되어 있다. Layout 설정 페이지에서 어떤 옵션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다음 그림은 모든 화면 요소를 다 보이도록 해 놓고 캡처한 것이다. 

 

드라이브 버튼만 제외하고 모든 요소가 보이는 상태로 설치된다. 드라이브 버튼을 보이도록 하고 싶으면 Layout 설정 페이지

에서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된다. 화면 각 부에 대해 알아 보되 구체적인 사용법은 차후에 다시 순서대로 공부하게 되므로 여기서

는 가벼운 마음으로 구경만 하고 넘어가면 된다. 

메뉴

 

일반적인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의 메뉴와 마찬가지로 커맨더의 모든 기능을 그룹별로 분류해 놓았다. 표준적인 유저 인터

페이스이며 사용상 특별한 점은 없다. 메뉴를 한번 훓어 보면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대충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버튼 바

 

자주 쓰는 명령들을 마우스 클릭 한번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버튼으로 따로 빼 놓은 것이며 다른 프로그램에서 툴 바라고 부

르는 것과 개념적으로 동일하다. 각 버튼에 마우스 커서를 대 보면 짧은 툴팁이 나타나므로 툴팁을 참고하면 버튼의 기능을 금

방 알 수 있다. 

 

메뉴

버튼 바

드라이브 버튼

드라이브 선택 바
현재 디렉토리
탭스탑 헤더

파일창

선택 파일 정보
명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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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맨드의 버튼 바는 메뉴 명령 뿐만 아니라 응용 프로그램, FTP 연결, 디렉토리 이동 명령 등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새로운 

버튼을 추가하거나 삭제, 편집할 수 있어 잘 구성하면 쉘로도 부족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 

드라이브 버튼

 

시스템에 있는 모든 드라이브가 버튼으로 표시되며 버튼을 누르면 활성창이 해당 드라이브로 이동한다. 바로 아래에 있는 드

라이브 선택 바로도 드라이브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없어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오히려 자리만 차지하기 때문에 디폴트 옵션

에 드라이브 버튼 바는 숨겨져 있다. 

드라이브 선택 바

 

파일창의 위에 각각 하나씩 있으며 콤보 박스를 열어서 드라이브를 변경한다. 콤보 박스 옆에는 드라이브의 볼륨 레이블과 

총용량, 남은 용량 등이 표시되어 있다. 오른쪽에 두 개의 버튼이 있는데 버튼은 현재 드라이브의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하며 

 버튼은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파일창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보여주며 오른쪽, 왼쪽 양쪽에 두 개가 있다. 두 개의 파일창 중 현재 디렉토리 표시부가 파란색으

로 표시된 창이 활성창이며 파일과 관련된 모든 명령은 활성창에 대해 실행된다. 좌우 창을 토글할 때는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Tab키를 누른다. 

 

파일창 위에는 현재 디렉토리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탭스탑 헤더는 목록의 정렬 상태와 각 필드의 폭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

다. 파일창의 아래쪽에는 현재 디렉토리의 목록 정보를 보여주는데 총 몇 개의 파일이 있고 용량은 얼마이며 선택한 파일의 용

량은 얼마인지 등 파일 작업중에 늘 참조해야 하는 정보를 표시한다. 

명령행

 

키보드로 여러 가지 명령을 직접 실행할 수 있는 명령 입력 장치이다. 윈도우즈의 시작/실행에서 입력할 수 있는 대부분의 명

령을 여기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ontrol 명령은 제어판을 열고 regedit라고 입력하면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연다. 이외

에 커맨더의 고유한 파일 관리 명령도 사용할 수 있는데 cd는 디렉토리를 바꾸고 del은 파일을 삭제한다. 

기능키

 

자주 사용하는 기능키에 대한 안내가 표시되어 있어 F3은 View, F4는 Edit, F8은 삭제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버튼을 

직접 눌러도 되고 파일을 드래그해서 이 버튼에 떨어뜨려도 된다. 예를 들어 파일을 드래그해서 F8 Delete 버튼 위에 떨어뜨리

면 지워진다. 

활성창 비활성창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마우스만으로도 기본적인 파일 관리를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커맨더의 화면 구성을 살펴 보았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눈에 보이는 화면에만 먼

저 익숙해지도록 하자. 

나.이동
 

파일을 관리하려면 대상 파일이 있는 드라이브와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파일창에 원하는 파일이 표시되도록 해야 한다. 요즘

은 하드 디스크가 워낙 대용량이고 디렉토리가 많기 때문에 드라이브와 디렉토리 사이를 돌아다니는 것도 쉽지 않다. 더구나 

커맨더는 탐색기와는 달리 트리 형태로 디렉토리를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이 처음 커맨더를 쓰는 사람에게 가장 불편한

점이기도 하다. 하지만 몇가지 방법만 익히고 나면 오히려 더 편리하게 디렉토리 사이를 이동할 수 있다. 

우선 드라이브를 바꾸는 방법부터 알아 보자. 드라이브 버튼 바가 표시되어 있으면 이동하고 싶은 드라이브 버튼을 누르면 

되지만 이 방법은 마우스로만 쓸 수 있어 잘 사용되지 않는다. 드라이브를 바꾸는 가장 쉽고도 빠른 방법은 드라이브 선택 바의 

콤보 박스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 콤보 박스를 열어 보면 시스템에 장착된 모든 드라이브 목록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동하고 

싶은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된다. 

마우스로도 콤보 박스를 열 수 있지만 단축키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빠르다. 왼쪽 파일창의 드라이브 콤보 박스 단축키는 

Alt+F1이고 오른쪽은 Alt+F2이다. 이 단축키로 목록을 연 후 드라이브 문자를 직접 입력하면 드라이브가 변경된다. 예를 들어 

왼쪽 파일 창을 D드라이브로 바꾸고 싶으면 Alt+F1, D를 누른다. 

 

오른쪽 파일창의 드라이브를 바꾸고 싶을 때는 Alt+F2, D를 누르면 된다. 드라이브를 변경하는 이 단축키는 일단 외워 두고 

손에 익을 때까지 몇번 연습해 보자. 한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데는 연습이 필요하다. 

다음은 디렉토리를 바꾸어 보자. 디렉토리 사이를 이동할 때는 파일 목록에서 디렉토리를 더블 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르면 

된다. 또는 디렉토리 안으로 들어가는 단축키 Ctrl+PgDn을 눌러도 되는데 이 단축키는 실행형 압축 파일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상위 디렉토리로 이동할 때는 목록의 제일 처음에 있는 항목을 더블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르면 된다. 또는 드라

이브 선택 바의  버튼을 눌러도 되고 단축키 BS나 Ctrl+PgUp을 사용할 수도 있다. 루트 디렉토리로 이동할 때는 드라이브 

파일을 드래그해서

버튼 위에 떨어뜨리면 삭제

Alt+F1 : 왼쪽 파일창의 드라이브 콤보를 연다

D

D 드라이브로 변경되었다



선택 바의  버튼을 누르거나 단축키 Ctrl+\를 눌러 주면 된다. 아니면 BS를 계속 눌러 줘도 결국은 루트로 이동하게 된다.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방법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상식선에서 이해하지 못할만큼 어려운 점은 없다. 마우스로 더블클

릭만 해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지만 좀 더 빨리 이동하려면 몇가지 단축키를 외워서 써야 한다. 다음 도표에 디렉토리 

이동 방법을 정리해 보았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함에도 디렉토리 구조를 트리 형태로 보여주는 탐색기보다는 불편한 것이 사실인데 커맨더도 트

리 보기를 지원하므로 원한다면 탐색기처럼 이동할 수도 있다. 다음 절에서 알아볼 북마크와 히스토리 기능은 좀 더 편리한 디

렉토리 이동 방법을 제공해 준다. 

다음은 양쪽의 파일창을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두 개의 파일창중 하나만 활성창이 되는데 현재 디렉토리 표시부

가 파란색으로 강조된 쪽이 활성창이다. 활성창을 바꿀 때는 마우스로 직접 창을 클릭하거나 Tab키를 눌러 주면 된다. 왼쪽에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을 때는 Tab, 반대로 오른쪽에 있다가 왼쪽으로 가고 싶을 때도 Tab을 누른다. 

Command/Source<->Target 명령(단축키 Ctrl+U)은 양쪽 파일창의 목록을 교체한다. 즉 왼쪽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른쪽

을 왼쪽으로 보낸다. Command/Target=Source명령은 비활성창의 위치를 활성창의 위치와 같도록 맞추어 준다. 압축이나 파

일 비교를 할 때 양쪽 디렉토리를 같게 맞추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이 명령을 사용한다. 

이동 명령중에 가장 재미있고 유용한 명령이 Ctrl키와 좌우 커서 이동키인데 이 키는 반대편 파일창의 위치를 커서가 있는 디

렉토리로 맞추어 준다. 예를 들어 왼쪽이 C:\CmdEx 디렉토리에 있고 오른쪽은 C:\Windows에 있다고 하자. 이때 왼쪽 파일

창의 dir1디렉토리 내용을 보고 싶다면 dir1에 커서를 두고 Ctrl+right 버튼을 누른다. 왼쪽 파일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 파일창

의 위치가 C:\CmdEx\dir1이 된다. 

 

만약 커서가 디렉토리에 있지 않고 파일에 있다면 반대편 파일창도 같은 디렉토리로 맞추어진다. 요약하자면 Ctrl+right는 왼

쪽 창에서 선택한 디렉토리를 오른쪽 창에 표시하라는 명령이다.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오른쪽 파일창에서 디렉토리를 선

택해 놓고 Ctrl+left를 누르면 왼쪽 파일창에 그 디렉토리의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 파일 관리를 하다 보면 부모 디렉토리와 서

방법 디렉토리 안으로 상위 디렉토리로 루트로 

마우스 더블클릭  클릭,  더블클릭
  클릭 

키보드 Enter 

Ctrl+PgDn 
BS 

Ctrl+PgUp 
Ctrl+\ 

보고 싶은
디렉토리에
커서를
위치시킨다.

Ctrl+right
반대편 파일창에 이 디렉토리가
열린다.



브 디렉토리를 같이 표시해야 할 경우가 많은데 양쪽을 각각 이동할 필요없이 한쪽만 부모 디렉토리로 맞추어 놓고 반대쪽은 

Ctrl+커서 이동키를 사용하면 된다. 

활성창에서 자기 자신쪽의 키를 누를 때는 활성창의 위치가 반대편 위치로 맞추어진다. 예를 들어 왼쪽 파일창에서 Ctrl+left

를 누르면 왼쪽 창이 오른쪽의 위치와 같아진다. 결국 이 기능은 Source=Target라고 할 수 있는데 압축 작업이나 파일 비교같

은 작업시 꼭 필요한 기능이다. 그럼 Ctrl키와 커서 이동키의 기능을 도표로 정리해 보자. 

 
 

 
 

활성창이 어디인가와 커서 이동키의 방향에 따라 동작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도표는 일부러 외울 필요없이 몇번 눌러 보면 

상식선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커맨더의 가장 큰 특징은 두 개의 파일창을 제공한다는 점이며 Ctrl+커서 이동키는 두 개의 파

일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강력한 무기이므로 잘 알아 두도록 하자. 

만약 탐색기처럼 트리 형태로 디렉토리 목록을 계층적으로 보면서 이동하도록 하고 싶다면 Commands/CD-tree(단축키 

Alt+F10) 명령을 선택한다. 하드 디스크의 전체 디렉토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보여 주며 여기서 디렉토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능은 하드 디스크 전체를 다 읽어서 디렉토리 구조를 조사하기 때문에 처음 실행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중간

에 취소하려면 Esc를 눌러 주면 된다. 뿐만 아니라 대용량 하드 디스크에서는 워낙 디렉토리가 많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도 않는다. 꼭 디렉토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보고 싶다면 다음에 배울 트리 보기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한번 디렉토리 

구조를 조사하면 루트 디렉토리의 treeinfo.wc 파일에 그 정보를 기록해 놓으므로 두번째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진다. 

디렉토리 이동 명령의 마지막 편으로 Commands/Open Desktop Folder 명령에 대해 알아 두도록 하자. 이 명령은 바탕 화

면으로 이동하는 특수 이동 명령이다. 바탕 화면도 하드 디스크에 있는 실제 폴더이지만 가상 폴더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동하

는 방법이 조금 특수하다. 내 문서나 내 컴퓨터, 휴지통 같은 특수 폴더에 접근하려면 바탕 화면으로 먼저 이동해야 한다. 

다.북마크와 히스토리
 

히스토리 기능은 지금까지 이동한 디렉토리 경로에 대한 기록이다. 커맨더는 디렉토리가 바뀔 때마다 히스토리를 기록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동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할 때는 히스토리 목록을 불러내서 원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활성창 Ctrl+left Ctrl+right 

왼쪽 왼쪽=오른쪽 오른쪽=왼쪽의 선택 디렉토리 

오른쪽 왼쪽=오른쪽의 선택 디렉토리 오른쪽=왼쪽 



히스토리 목록은 단축키 Alt+Down을 누르거나 현재 디렉토리 표시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1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나

타난다. 

 

목록의 제일 아래쪽이 현재 위치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이전에 방문했던 디렉토리이다. 파일 작업시 보통 서너개의 디렉토리

를 번갈아 가며 이동하기 때문에 한번 이동했던 곳은 이 목록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목록을 호출하고 선택하는 것이 귀찮다면 

Alt+커서 이동키로 목록의 앞 뒤로 곧바로 이동할 수도 있다. Alt+left는 바로 직전에 있었던 곳으로 이동한다. 

히스토리 목록은 양쪽 파일창이 각각 유지한다. 즉 왼쪽창은 왼쪽창의 히스토리 목록이 있고 오른쪽창은 또 자기만의 히스토

리가 있다. 그래서 오른쪽 창에 한번 방문했던 디렉토리를 왼쪽창으로 한번에 불러낼 수 있는 방법은 제공되지 않는다. 

북마크는 일종의 즐겨찾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자주 사용하는 디렉토리를 북마크에 등록해 놓으면 북마크 목록을 통해 이동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Mp3 디렉토리를 자주 사용한다면 이 디렉토리를 북마크에 등록해 놓는다. 북마크 목록은 현재 드라이브

표시부를 더블 클릭하거나 Ctrl+D(Commands/Directory Hotlist)를 누르면 나타난다. 다음 그림은 세 개의 북마크가 등록되어 

있는 모습이다. 

 

이 메뉴에서 등록된 북마크를 선택하면 북마크에 기억된 디렉토리로 이동한다. 아래쪽의 Add current dir 항목을 선택하면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현재 디렉토리가 북마크에 등록된다. 

 

제목(title)에는 디렉토리 이름이 입력되어 있는데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다. Mp3 대신 "내가 좋아하는 노래"같은 이름을 주

어도 상관없다. Also save the target dir 옵션을 선택하면 반대편 파일창의 경로까지도 같이 북마크에 등록된다. 왼쪽은 



C:\Down, 오른쪽은 C:\Temp로 저장하고 싶다면 양쪽 디렉토리를 이렇게 맞춰 놓고 북마크로 등록하면 된다. 

이미 등록된 디렉토리일 경우 Remove current dir 항목이 나타나는데 이 명령을 선택하면 북마크에서 제거된다. 북마크를 

한꺼번에 편집하고 싶다면 북마크 메뉴의 Configure 항목을 선택한다. 

 

등록된 디렉토리 목록이 표시되어 있고 오른쪽에 몇가지 버튼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북마크의 내용이 있다. 북마크는 결국 타

이틀 이름으로 cd 명령을 저장해 놓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MP3라는 이름에 cd c:\MP3라는 명령이 들어 있는 것이다. Add 

submenu 버튼을 누르면 하위 메뉴를 만들 수 있고 목록에서 북마크를 드래그하여 순서를 바꾸거나 하위 메뉴 안으로 집어 넣

을 수도 있다. 

개인적으로 이 북마크 기능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하드 디스크가 아무리 커도 자주 사용하는 디렉토리는 솔직히 몇개 되지 

않는다. 영화, MP3, Down, Temp, Project 등등 겨우 열 개도 안된다. 이 디렉토리들을 북마크에 모두 등록해 놓으면 일부러 찾

아 다닐 필요없이 항상 북마크에서 원하는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다. 

라.목록 관리
 

파일창은 파일과 디렉토리의 목록을 표시하는데 여러 종류의 보기를 지원한다. 탐색기도 큰 아이콘, 작은 아이콘, 자세히 등

의 보기를 제공하는데 이런 보기 상태와 유사하다. 단순히 보여주는 방법만 다른 것이 아니라 보기 상태에 따라 파일과 디렉토

리를 관리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보기 상태는 모두 Show 메뉴를 통해 변경한다. 



 

 

이 메뉴에 보기 상태를 변경하는 모든 명령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각 보기 상태에 대한 단축키 설명까지 제공된다. 자주 사용하

는 보기 상태는 단축키를 외워 두는 것이 좋다. 각각의 보기 상태와 동작을 연구해 보도록 하자. 

간단하게 보기(Brief)

 

파일 이름과 확장자만 나타나며 파일창의 폭이 넓을 경우 여러 단으로 파일 목록을 표시한다. 상세 정보는 필요없고 가급적 

많은 파일을 보고 싶을 때 이 보기 모드를 선택하면 된다. 

자세히 보기(Full)

 

한 줄에 하나의 파일에 대한 정보가 출력되며 이름, 확장자, 크기, 날짜, 속성 등이 나타난다. 이 보기 모드가 디폴트이며 가

장 일반적이다. 다음 그림은 간단하게 보기와 자세히 보기의 예이다. 

 

 

두 보기 상태는 Ctrl+F1, Ctrl+F2 단축키로 바꿀 수 있으며 버튼 바의 , 버튼을 눌러도 된다.

 

설명 보기(Comments)

 

커맨드는 각각의 파일과 디렉토리에 대해 설명을 달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 설명 보기는 파일의 이름과 설명을 같이 보

여준다. 예제로 제공되는 CmdEx 디렉토리에 몇개의 설명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CmdEx를 설명 보기로 표시하면 설명이 나타

날 것이다. 



 

파일 이름 옆에 직접 작성한 설명이 표시된다. 설명을 작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자세하게 실습해 볼 것이다.

 

트리 형태로 보기(Tree)

 

트리 보기는 한쪽 파일창에 디렉토리 구조를 계층적으로 보여주는 보기 모드이다. 이 모드에서 커맨더는 탐색기와 비슷하게 

동작한다. 다음 그림은 왼쪽은 트리 보기, 오른쪽은 자세히 보기 모드로 설정한 것이다. 

 

왼쪽의 트리에서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더블클릭하거나 Enter키를 누르면 오른쪽 파일창에 디렉토리의 내용이 표시된다. 많

은 디렉토리 내용을 살펴 보고 싶을 때 한쪽 파일창을 트리 보기로 바꾸어 놓고 계층 구조를 보면서 디렉토리를 이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 모드는 CD-Tree 명령과는 달리 모든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읽지 않고 +버튼을 누를 때만 하위 디렉토리를 읽으므로 속도

가 빠르다. 옵션에 의해 모든 디렉토리를 다 읽도록 할 수도 있고 Enter키를 누르지 않아도 반대편 파일창에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주도록 할 수도 있다. 



빠른 보기(Quick view panel)

 

한쪽 파일창에 파일 목록 대신 파일의 내용을 보여 준다. 한쪽은 자세히 보기로 두고 나머지 한쪽은 빠른 보기로 보면 다수의 

파일 내용을 신속하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다음은 빠른 보기로 비트맵 파일을 살펴 보고 있는 모습이다. 

 

빠른 보기창은 커맨더의 내장 뷰어인 리스터(잠시 후 배우게 된다)인데 리스터에서 사용하는 모든 단축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텍스트 파일이나 비트맵, 멀티 미디어 파일의 내용을 빠른 속도로 살펴 보고자 할 때 적당한 보기 모드이다. 

수직 정렬

 

두 개의 파일창을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파일창이 좌우가 아닌 아래 위로 배치되는데 파일명이 아주 길다

거나 파일의 정보를 상세하게 살펴 보고자 할 때 이 모드를 사용한다. 

 



필터

 

커맨드는 디폴트로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들을 보여준다. 필터란 표시하고자 하는 파일에 대한 와일드 카드 표현식인데

필터를 지정하면 조건에 맞는 파일들만 표시된다. 예를 들어 확장자가 txt인 파일만 보고 싶다면 Show/Custom...(단축키 

Ctrl+F12) 명령을 내린 후 파일 타입에 *.txt라고 써 주면 된다. 복수 개의 조건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필터를 지정하면 확장자가 txt인 파일만 목록에 표시된다. All(Ctrl+F10)은 필터를 제거하여 모든 파일(*.exe)을 다 표

시하며 Programs(Alt+F11)은 실행 파일만 표시한다. Show/Only Selected Files는 선택한 파일만 목록에 남기고 나머지는 표

시하지 않는다. 필터는 표시할 파일의 목록에만 영향을 줄 뿐 디렉토리는 항상 모두 표시된다. 

정렬 방식

 

정렬 방식은 파일 목록의 출력 순서를 지정하는데 이름순, 확장자순, 크기순, 날짜순으로 정렬할 수 있으며 각각에 대해 오름

차순, 내림차순의 정렬 방식을 지정할 수 있다. Unsorted는 정렬하지 않고 디스크에 있는 순서대로 파일 목록을 출력한다. 이름

이나 확장자순으로 정렬할 때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글자순서대로 정렬된다. 반면 크기나 날짜순으로 정렬할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는데 그래야 큰 파일과 최근 파일이 목록의 위에 올라오기 때문이다. 

정렬 설정은 Show 메뉴나 단축키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파일 목록 바로 위에 있는 탭스탑 헤더를 클릭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탭스탑의 Name, Ext, Size, Date 등을 클릭하면 각각 이름, 확장자, 크기, 날짜 순으로 정렬되며 같은 헤더를 두 번 

클릭하면 오름차순, 내림차순이 토글된다. 헤더 옆에는       ↑↓ 표시가 있어 정렬 순서를 표시한다. 필터와 마찬가지로 정렬도 

파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디렉토리는 항상 파일보다 더 앞에 이름순으로 정렬된다. 

 
 

Show 메뉴의 제일 끝에 있는 Reread Source 명령(단축키 Ctrl+R 또는 F2)은 목록을 다시 조사하도록 한다. 커맨더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생성했거나 디렉토리를 삭제할 경우 커맨더가 이 사실을 즉시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강제로

다시 조사해야 할 경우가 가끔 있다. 또한 플로피 디스켓이나 이동식 디스크의 미디어가 교체된 경우도 목록을 다시 조사하도

록 해야 한다. 

마. 명령행
 

명령행(Command Line)은 키보드로 직접 명령을 실행하는 장치이며 도스 명령어와 실행 파일을 바로 실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드놀이 게임을 하고 싶으면 sol.exe 또는 sol이라고만 입력해 주면 이 프로그램이 바로 실행된다. 경로 지정이 되어 있

는 디렉토리는 실행 파일 이름만 입력하면 된다. 물론 실행 파일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cd, md, rd, copy, del 같은 도스 명령어도 실행할 수 있으며 이 명령들의 문법은 도스에서와 같다. cd, md, rd 명령은 커맨



더가 내부적으로 직접 처리하고 나머지 도스 명령어는 명령 프롬프트창을 따로 열어서 실행한다. dir 명령은 디렉토리 목록

을 보여주는데 명령 프롬프트창이 금방 닫혀 버리므로 Shift+Enter로 명령을 내려야 창이 바로 닫히지 않는다. 

마우스라는 편리한 장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키보드로 명령을 외워서 써야 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고 GUI 환경에서는 별

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마우스보다 키보드가 훨씬 더 편하다고 한다. 파일창에서 좌우 커

서 이동키를 누르면 즉시 명령행으로 이동하므로 언제든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 숙련자에게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활용된다. 

물론 제대로 활용하려면 명령 문법에 대해 숙지하고 있어야 하고 타이핑 속도도 빨라야 할 것이다. 

 

명령행을 정말 잘 사용하는 몇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제어판을 열어야 할 경우 마우스로 시작/설정/제어판을 찾아가 

클릭하는 것은 일단은 쉽지만 일일이 메뉴를 찾아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럴 때는 명령행에서 control이라고 입력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또 특정 조건에 맞는 파일에 대해서만 어떤 작업을 하고 싶다면, 예를 들어 f*.txt 조건에 맍는 파일만 삭

제하고 싶다고 하자. 이 조건에 맞는 파일을 육안으로 찾아 선택해 주거나 아니면 Ctrl+F12로 필터를 지정하여 원하는 파일만 

보이도록 한 후 삭제 명령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명령행을 쓰면 del f*.txt 명령 하나로 간단하게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명령행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이다. 원래 명령행이라는 도구가 키보드 중심이기 때문에 단축키를 잘 알고 있어야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단축키를 알아야 하는 것도 싫고 명령어의 문법을 외우는 것도 싫다면 명령행은 아예 무시하고 마우스만 사용해도 된

다. 아예 사용하고 싶지 않다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명령행을 없애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명령행이 마우스에 비해 결코 불편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 주었으면 좋겠고 커맨더를 정말 편리하게 사용해 보고 싶은 사람은 명령행에 익숙해지도록 노력해

left 또는 right 키로 이동

단축키 설명 

Enter 입력된 명령을 실행한다.  

Shift+Enter Enter와 동일하다 명령 프롬프트창을 닫지 않는다. 

Ctrl+Enter 파일창의 커서 위치에 있는 파일명을 명령행으로 가져 온다. 파일창의 현재 

파일을 삭제하고 싶으면 del 까지 입력한 후 Ctrl+Enter, Enter를 누르면 된다. 

Ctrl+Shift+Enter Ctrl+Enter와 동일하되 파일명의 완전 경로를 가져온다. 

Ctrl+down, Alt+F8 히스토리 목록을 연다. 히스토리에는 이전에 입력한 명령들이 저장되어 있으

며 이 중 하나를 다시 실행하거나 편집한 후 실행할 수 있다. 

Tab 파일창으로 돌아간다. 

Esc, Ctrl+Y 명령행을 비운다. 새로운 명령을 입력하고자 할 때 이 키를 사용한다. 

Ctrl+C, Ctrl+X, Ctrl+V 복사, 잘라내기, 붙여 넣기 표준 단축키이다. 

Ctrl+K 줄 끝까지 삭제한다. 

Ctrl+W 커서 왼쪽의 단어를 삭제한다. 

Ctrl+T 커서 오른쪽의 단어를 삭제한다. 



보기 바란다. 

바.도움말
 

커맨더 사용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도움말을 참조할 수 있다. Help/Index 명령을 선택하면 커맨더의 메인 도움말이 실행된

다. 

 

최신 프로그램들은 HTML 형식의 검색까지 가능한 도움말을 제공하지만 커맨더의 도움말은 16비트 시절의 도움말 형식으로

되어 있다. 영어로 되어 있어 읽기에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다지 어려운 영어가 아니므로 기본적인 영어 교육을 받

은 사람이라면 별로 어렵지 않다. 그다지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지는 않지만 커맨더의 모든 기능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

다. 이 강좌를 쓰는데도 도움말이 가장 많이 참고되었음은 물론이다. 

메인 도움말 외에도 각 대화상자에 있는 Help 버튼을 누르면 관련 도움말을 바로 읽을 수 있으므로 그때 그때 필요한 정보를

읽어 가며 공부할 수 있다. 도움말 외에도 제작사 홈페이지나 또는 국내 웹 사이트를 통해 커맨더와 관련된 강좌와 많은 유용한

팁들을 구할 수 있으므로 더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검색해 보기 바란다. 이 강좌도 물론 그 중의 하나이다. 

 
 

 
 



3.파일 관리
 

가.선택
 

커맨드로 파일을 복사하거나 삭제 또는 압축 등의 파일 관리를 할 때 모든 동작의 대상은 선택된 파일이다. 어떤 동작이든지 

대상 파일을 먼저 선택한 후에야 작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다음 그림은 세 

개의 파일을 선택해 놓은 모습이다. 

 

이 상태에서 Del 키로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F5를 눌러 복사하면 선택된 세 파일만 작업 대상이 된다. 만약 선택된 파일이 없

다면 이때는 커서 위치의 파일이 작업 대상이다. 여기서 커서란 점선의 사각형을 말하는데 커서 이동키로 커서를 이동한다. 커

서는 선택 영역의 유무와 상관없이 따로 이동가능한데 그래야 다음과 같이 불연속적인 파일들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택된 파일이 있으면 커서 위치의 파일은 작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커맨더는 선택된 파일에 대해서 동작하되 선택이 없을 

때는 커서 아래의 파일에 대해 동작한다고 알아 두면 된다. 파일 관리 명령은 항상 선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원하는 파일만 정

확하고 빠르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선택은 마우스와 키보드로 할 수 있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쉬운 

마우스 선택법부터 알아 보자. 

마우스로 파일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원하는 파일을 클릭하기만 하면 된다. 클릭된 파일로 커서가 이동하는데 이 상태는 그 

파일만 선택된 상태와 같다. 이미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파일을 클릭하면 기존의 선택은 해제되고 클릭된 파일 하나만 선

택된다. 



 

기존 선택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파일을 계속 선택하고 싶다면 Ctrl키를 누른채로 클릭하는데 이때는 클릭된 파일의 선택 상

태가 토글된다. Shift 클릭은 커서 위치에서부터 클릭한 파일까지 일정 범위의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해 준다. file1.txt~file3.txt

까지 세 파일을 선택하고 싶으면 file1.txt에 커서를 두고 file3.txt를 Shift 클릭한다. 

 

마우스와 Ctrl, Shift키의 조합으로 복수 개의 파일을 선택하는 이런 방법은 다른 프로그램들도 많이 채택하고 있는 표준적인

방법이며 탐색기도 동일한 방법을 지원한다. 만약 불연속적인 여러 범위의 파일을 동시에 선택하고 싶다면 Ctrl키와 Shift키를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Ctrl+Shift+클릭은 기존 선택을 유지한채로 커서에서 클릭한 파일까지의 범위를 추가로 선택해 준

다. 

커맨더는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일정 범위의 파일을 선택하는 마키 셀렉션(Marquee Selection)은 지원하지 않는데 이 점이 

탐색기와 다른 부분이다. 탐색기는 사각 박스를 드래그해서 박스안에 포함된 파일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주지만 커

맨더는 그런 기능이 없다. 단, 옵션에서 마우스 선택 버튼을 오른쪽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드래그해서 마

키 셀렉션을 할 수 있다. 

다음은 키보드로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키보드 선택시는 스페이스키와 Inert 키를 사용하는데 두 키 모두

커서 위치에 있는 파일의 선택을 반전시킨다. 스페이스는 선택 반전 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만 Insert키는 선택을 반전시킨 후 

다음 파일로 이동한다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Insert키를 여러 번 누르면 연속적인 파일을 계속 선택할 수 있다. 

키보드로 선택시 아래 위 커서 이동키로 이동하면 기존 선택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커서만 이동한다. 그래서 불연속적인 복수

개의 파일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선택할 수 있다. file1.txt와 file3.txt 두 개를 선택하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한다. 

 

키보드로 디렉토리를 선택할 때는 가급적이면 Insert키를 사용해야 한다. 디렉토리에서 스페이스는 선택 기능과 함께 총 용

량을 계산해 주는 명령으로도 사용되는데 크기가 큰 디렉토리는 용량 계산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마우스와 키보드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 외에 Mark 메뉴에는 좀 더 다양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명령들이 있다. 

클릭

두 파일이 선택되어 있다. 클릭한 파일만 선택된다.

Shift

범위의 시작위치에 커서 범위의 끝에서 Shift 클릭

file1.txt만 선택 아래로 두 칸 이동 file3.txt 추가 선택



 

Select All, UnSelect All은 개념적으로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단, Select All 하더라도 디렉토리는 선택되지 않으며 파일만 

선택되는데 설정 대화상자에서 옵션을 바꾸면 디렉토리도 선택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명령의 단축키는 Ctrl키와 숫자키 패드의 

+,-버튼이다. Select Group(단축키 Gray +)은 와일드 카드 표현식을 주면 조건에 맞는 파일들을 선택한다. 

 

*.txt는 확장자가 txt인 파일을 모두 선택하도록 한다. 단, 주의할 것은 이 명령은 기존의 선택에 조건에 맞는 파일들을 추가로

선택해 준다는 점이다. *.txt를 주었을 때 확장자가 txt인 파일을 모두 추가로 선택해 주는 것이지 그 이전에 선택되어 있는 파일

을 다 선택해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미 선택이 있는 상태에서 *.txt만 선택하고 싶다면 선택을 모두 해제한 후 이 명령

을 사용해야 한다. UnSelect Group(단축키 Gray -)은 반대로 조건에 맞는 파일들을 선택 해제 한다. 

와일드 카드 표현식에 여러 개의 조건식을 같이 쓰고 싶으면 ;로 조건을 연결한다. *.txt;*.bmp는 확장자가 txt인 것과 bmp인 

것을 같이 선택한다. | 문자 다음의 표현식은 비선택 조건을 지정하는데 | 문자 다음에 있는 표현식에 해당하는 파일은 앞쪽 조

건에 맞더라도 선택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txt|a*.*는 모든 텍스트 파일을 선택하되 a로 시작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뜻이다. 

와일드 카드 표현식에 ;과 | 를 사용하는 이런 표기법은 커맨더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Invert Selection(단축키 Gray *)은 선택 상태를 반전시킨다. 즉 선택된 파일은 해제하고 선택되지 않은 파일은 선택해 주는 

명령이다. 아무 선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 명령은 전체 선택과 같아지기 때문에 전체 선택 대용으로 사용해도 된다. Restore 

Selection(단축키 Gray /)은 마지막 파일 동작을 하기 전의 선택을 복구해 준다. 

Compare Direcotries 명령은 양쪽 파일창을 비교하여 반대편에 없거나 수정된 파일들만 선택해 주는데 이 명령은 백업용으

로 쓸만하다. 예를 들어 Report 디렉토리와 이 디렉토리의 백업 폴더인 Backup을 열어 놓고 두 파일창을 비교하면 Report에 

새로 추가된 파일과 수정된 파일만 선택되므로 이 파일들을 Backup으로 복사해 주면 완전 백업할 수 있다. 

Mark Newer, hide same 명령은 이름 그대로 양쪽 디렉토리를 비교하여 달라진 파일은 선택해 주고 같은 파일은 아예 숨겨 

버린다. 두 디렉토리의 파일들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숨겨진 파일들을 다시 표시하고 싶으면 Ctrl+F10

(Show/All) 키를 눌러주면 된다. 



나.파일 보기 및 편집
 

파일 보기 명령은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로 텍스트 파일에 대해 사용한다. 메모장이나 별도의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 

볼 수도 있지만 단순히 내용을 읽기만 한다면 파일 보기 명령이 훨씬 더 간편하다.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 놓고 단축키 F3키를 

누르면 리스터(Lister)라는 내부 뷰어가 파일의 내용을 보여줄 것이다. 또는 파일을 드래그해서 상태란의 첫번째 칸에 있는 F3 

View에 떨어뜨려도 된다. 다음은 텍스트 파일을 리스터로 본 것이다. 

 

메모장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편집은 할 수 없지만 내용을 보거나 일부 문자열을 복사할 수는 있다. 또한 검색도 가

능하며 파일 내용을 프린터로 인쇄할 수도 있다. 간단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굳이 사용 방법을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메모장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된다. 메뉴의 옵션을 보면 글꼴이나 화면폭 정도는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다. 

복수개의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F3키를 누르면 첫번째 파일만 일단 열리는데 n, p 단축키로 앞뒤 문서로 이동해가며 내용

을 볼 수 있다. 또는 두 개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보고 싶으면 각각의 파일에 대해 리스터를 따로 열어도 된다. 파일 내용을 다 

확인했으면 단순히 종료하면 된다. 별도의 실행 파일이 아니라 커맨더에 내장되어 있어 뜨는 속도가 빠르므로 부담없이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 

텍스트 파일외에 비트맵이나 Wav, Mp3같은 멀티 미디어 파일도 보여줄 수 있으므로 원한다면 리스터로 영화를 볼 수도 있

다. 물론 감상의 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말이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임의의 파일 포맷에 대해 16진 덤프를 보여줄 수도 있

으므로 개발자에게 특히 유용한 뷰어이다. 다음에 따로 자세히 알아 보겠지만 압축 파일 내부의 파일까지도 압축을 풀어서 보

여주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생각보다 용도가 많다. 다만 Jpg나 Gif같은 많이 사용하는 그래픽 파일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이 아쉽다. 

 

 



모양은 솔직히 별로 예쁘지 않으며 사소한 버그도 몇가지 눈에 띄지만 보기보다 성능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2^63바이트 용

량이나 되는 대용량 파일을 열 수 있으며 그것도 당장 필요한 부분만 하드 디스크에서 읽어오기 때문에 메모리도 별로 차지하

지 않는다. 20M 정도의 파일은 아주 가볍게 열어서 보여주는데 상용 편집기 중에도 20M 텍스트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은 

그리 흔하지 않다. 만약 내장 리스터가 정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설정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다른 편집기로 뷰어를 교체할 수도

있다. 

단축키 F4는 파일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편집할 수 있도록 해 준다. 편집할 파일을 선택한 후 F4를 누르거나 드래그하

여 상태란의 F4 Edit로 떨어뜨리면 이 파일을 메모장에 열어준다. 드롭된 파일의 타입과는 상관없이 항상 메모장이 열리기 때

문에 주로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때만 이 기능을 사용한다. 원한다면 메모장 대신 다른 외부 편집기를 호출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다. 

사실 이 기능은 단순히 선택 파일을 메모장으로 보내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 기껏해서 텍스트 파

일을 편집할 때나 사용할 만한데 그것도 단순한 텍스트일 때 뿐이며 C 소스나 HTML 같은 고유 포맷의 텍스트는 전용 편집기들

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다만 압축 파일내의 텍스트 파일을 편집할 때는 이 기능이 유용한데 압축을 풀지 않고 편집할 

수 있고 편집 후 다시 압축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메모장 대신 파일의 고유한 편집기를 사용하고 싶으면 Enter를 누르거나 더블클릭하여 연결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예를 들어 

html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릴 것이고 hwp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아래한글이 실행될 것이다. 이 점은 탐색기와 동

일하다. 

다.파일 복사
 

파일 복사는 파일 관리 프로그램으로 가장 많이 하는 작업이며 또한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다. 커맨드는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데 상황에 따라 가장 편리한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이동은 개념적으로 복사 후 삭제와 같

다. 물론 같은 드라이브에서의 이동은 실제로 데이터는 이동하지 않고 디렉토리만 바꾸면 되므로 복사 후 삭제와 약간 다르기

는 하지만 결과는 복사 후 삭제와 같기 때문에 복사하는 방법과 이동하는 방법이 거의 유사하다. 

어떤 방법을 쓰던지 파일 복사, 이동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두 가지 작업을 먼저 해 두어야 한다. 첫째로 복사할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와 이 파일을 복사할 디렉토리를 양쪽 파일창에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C:\Down 디렉토리에 있는 어떤 파일을 

C:\Temp로 복사하고 싶다면 좌우 파일창이 두 디렉토리의 목록을 표시하고 있도록 이동해야 한다. 원하는 파일이 보여야 무

슨 동작이든지 할 수 있다. 앞에서 실습한 대로 각종 이동 명령을 사용하면 된다. 

두번째로 복사 대상 파일들을 선택해 놓아야 한다. 커맨더의 모든 파일 관련 명령들은 선택한 파일에 대해서만 동작하므로 

어떤 파일들을 복사할 것인지 지정해 주어야 한다. 만약 파일 하나만 복사한다면 굳이 선택할 필요없이 커서를 파일 위에 올려

놓기만 하면 된다. 이 상태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일을 복사할 수 있는데 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사실 특별할 것도 없는 지

극히 상식적인 내용들이다. 

마우스로 복사하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며 또한 가장 직관적이다. 그저 복사할 파일들을 드래그해서 반대편 파일창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다음 그림은 커맨더의 실행 파일인 Totalcmd.exe를 C:\테스트 디렉토리로 복사하는 예이다. 파일을 드래그해서 반대편 파일

창의 빈 여백에 드롭하면 된다. 



 

만약 드롭한 곳이 디렉토리 위라면 디렉토리 안으로 복사된다. 파일을 드롭하면 복사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OK 버튼을 누

르거나 Enter키를 눌러주면 바로 복사된다. 이 대화상자는 잠시 후에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하자. 디렉토리가 드롭되었으면 디

렉토리 안의 모든 파일과 서브 디렉토리도 같이 복사된다. 드래그할 때 Shift를 누르거나 파일을 드롭하기 전에 Shift 버튼을 누

르면 복사가 아닌 이동이 된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파일을 드래그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 메뉴가 나타난다. 

 

복사, 이동, 바로가기 만들기, 취소 등의 메뉴 항목이 있으며 탐색기와 완전히 똑같다. 이 메뉴에서 하고 싶은 작업을 선택하

면 된다. 워낙 표준적이고 상식적이라 이 방법은 이미 익숙할 것이다. 드래그 & 드롭은 표준 자료 교환 방법이므로 탐색기와 함

께 사용할 수도 있다. 탐색기에서 파일을 드래그해서 커맨더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해도 역시 동작한다. 

클립보드 사용하기

 

클립보드를 통해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도 탐색기와 완전히 동일하다. 선택한 파일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복사, 

잘라내기 등의 메뉴 항목이 있는데 이 명령을 선택하고 붙여 넣을 디렉토리로 이동한 후 다시 팝업 메뉴를 열고 붙여넣기 명령

을 선택하면 된다. 이 방법은 일단 파일을 복사한 후 원하는 디렉토리로 이동하여 붙여 넣기 때문에 양쪽 파일창을 미리 맞추어

놓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장점이다.  

클립보드에 복사되는 파일 정보도 표준 포맷이기 때문에 탐색기와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커맨더에서 복사한 파일을 탐색기

에 붙여 넣을 수도 있고 반대도 물론 가능하다. 

키보드로 복사하기

 

커맨더의 고유한 파일 복사 방법이며 복사시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복사할 파일을 선택한 후 단축키 F5를 누르

면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 대화상자는 마우스로 파일을 드롭했을 때도 동일하게 사용된다. 파일을 이동할 때는 F5대신 

F6을 눌러주면 된다. 

드래그 & 드롭



 

선택한 파일을 어떤 디렉토리에 어떤 이름으로 복사할 것인가를 보여 주는데 디폴트로 반대편 파일창의 디렉토리에 원본과 

같은 이름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C:\Down\A.zip  파일을 C:\Temp 디렉토리로 복사한다면 복사될 새 파일은 

C:\Temp\A.zip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OK 버튼을 누르거나 Enter를 치면 반대편 파일창에 같은 이름으로 

복사된다. 물론 원한다면 이 대화상자에서 목적 디렉토리나 파일명을 변경할 수 있다. C:\Temp\B.zip으로 이름을 바꾸면 복

사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될 것이다. 

Only files of this type 옵션에는 복사할 파일들의 조건을 지정하는데 여러 개의 파일을 복사하거나 디렉토리를 복사할 때는

여기에 조건식을 지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txt라고 입력하면 복사 대상 파일중에 확장자가 txt인 파일만 복사된다. Options 

버튼은 복사중에 중복된 파일이나 읽기 전용 파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는 Ask user는 매번 사용자에게 질문을 하는데 무조건 덮어쓰거나 무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대화상자

에서 옵션을 조정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시작된다. 중간에 대화상자가 열리기 때문에 복사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

디폴트 옵션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복사는 F5, Enter라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이 대화상자가 열리는 것

이 귀찮다면 옵션을 조정하여 대화상자없이 바로 복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복사가 시작되면 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다음 대화상자로 보여준다. 두 개의 프로그래스 바가 있는데 위쪽은 개별 파일의 

복사 진행율이며 아래쪽은 전체 파일의 복사 진행율이다. 중간에 복사를 취소하고 싶으면 물론 Cancel버튼을 누르면 된다. 

 

이 대화상자는 모달이기 때문에 복사하는 중에는 커맨더를 사용할 수 없다. 만약 복사중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면 

Background 버튼을 누른다. 복사 루틴이 별도의 스레드로 분리되어 실행되므로 커맨더는 다른 작업을 할 수 있으며 복사 진행

율은 다음과 같은 더 작은 대화상자로 표시된다. 



 

Pause 버튼을 누르면 복사가 잠시 중지되며 Start 버튼을 누르면 다시 계속 복사한다. 이 대화상자를 아예 닫아 버리면 복사

가 취소된다. 백그라운드로 복사를 진행하는 중에 또 다른 복사를 할 수도 있으며 이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동시에 서너개

의 파일을 복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꺼번에 너무 많은 파일을 동시에 복사하면 전체 속도가 느려진다. 파일을 복사하는 중에 

종종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복사하고자 하는 파일과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다. 아래쪽에 여러 가지 버튼 중 하

나를 눌러 주면 된다. 

복사와 이동 명령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정리하자면 복사는 단축키 F5를 사용하고 이동은 단축키 F6을 사용하며 두 동작 모

두 같은 대화상자를 사용한다. 이 두 명령은 단순한 복사, 이동뿐만 아니라 다음에 배울 압축, FTP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외

에 같은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복사할 때는 Shift+F5 단축키를 사용하며 바로 가기를 만들 때는 Ctrl+Shift+F5를 

사용한다는 것도 알아 두도록 하자. 

라.파일 삭제
 

삭제

 

파일을 삭제하는 방법도 탐색기와 거의 동일하다. 삭제할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해 놓고 Del키 또는 커맨더의 삭제 단축

키인 F8을 누른다. 키보드를 누르는 것이 귀찮다면 삭제할 파일을 드래그해서 아래쪽의 F8 Delete 버튼 위에 드롭해도 된다. 

삭제할 파일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삭제 진행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복사 대화상자와 마찬가지로 Cancel 버튼을 누르면 삭제를 중간에 취소할 수 있으며 Background 버튼을 눌러 백그라운드



에서 파일을 삭제할 수도 있다. 탐색기는 삭제중에 다른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 점은 커맨더가 한 수 더 위인것 같다. 읽기 

전용, 시스템 파일, 비어 있지 않은 디렉토리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정말로 삭제할 것인지 확인 질문을 하는데 상황에 따

라 질문에 답변해 주면 된다. 

삭제된 파일은 정말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휴지통으로 보내진다. 그래서 실수로 파일을 삭제했으면 휴지통을 열어서 다시

복원할 수 있다. 휴지통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삭제하고 싶을 때는 Shift+Del 또는 Shift+F8을 누르는데 이 점도 탐색기와 동일

하다. 단, 윈도우즈는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지운 파일은 복구할 수 없다. 

이름 변경

 

다음은 파일의 이름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커서 위치의 파일을 마우스로 한번 더 클릭하거나 아니면 단축키 

Shift+F6을 누르면 파일 이름을 편집할 수 있는 에디트 박스가 열린다. 이 에디트에서 원하는 파일명을 입력해 주면 파일의 이

름이 변경된다. 편집중에 에디트 바깥을 클릭하거나 Esc키를 누르면 이름 변경이 취소된다. 

 

파일명을 바꾸는 방법은 탐색기와 동일하지만 단축키가 F2가 아니라 Shift+F6이라는 점을 주의하도록 하자. 커맨드에서 F2

는 목록을 다시 읽어오는 명령이다. 만약 여러 개의 파일을 선택한 상태에서 Shift+F6을 누르면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 대화상자에서 와일드 카드 표현식을 입력하면 선택한 파일들의 이름을 일정한 규칙대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 *.ttt라는 

이름을 주면 선택한 파일들의 확장자가 모두 ttt로 변경된다. Rename each file separately 옵션을 선택하면 개별 파일에 대해

새 이름을 물어온다. 커맨더는 이런 간단한 이름 변경 기능 외에 아주 복잡한 규칙을 주고 복수개의 파일명을 서브 디렉토리까

지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유틸리티를 제공하는데 이 기능은 아주 복잡하므로 특수 기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한다. 

디렉토리 생성

 

마지막으로 아주 간단한 기능 하나만 더 알아 보자. 디렉토리를 새로 생성할 때는 F7키를 누르면 된다. F7키를 누르면 다음

과 같이 새로 생성할 디렉토리 이름을 물어온다. 

 

이 디렉토리에서 원하는 디렉토리 이름만 입력하면 현재 활성창에 디렉토리가 생성된다. backup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고 



싶으면 단순히 backup이라고만 입력해 주면 된다. 이 기능의 좀 특수한 점은 여러 단계의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생성할 수 있

다는 점인데 그림에서와 같이 parent\child라는 디렉토리 이름을 주면 parent라는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고 그 디렉토리 안에 

child라는 서브 디렉토리도 같이 만들어 준다. 

 
 

이상으로 여기까지 파일을 복사, 이동, 삭제, 이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다. 이 기능들은 파일 관리의 가장 기본적

인 것들이므로 일단 이 정도만 할 수 있어도 커맨더를 실생활에 활용하는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커맨더는 이 외에도 파일 

설명 달기, 분할, 인쇄, 검색 등의 다양한 고급 기능들을 제공하는데 이 기능들은 다음에 다시 연구해 보도록 하자. 

 
 



4.압축 관리
 

가.압축 파일 보기
 

압축 파일이란 여러 개의 파일은 물론이고 심지어 디렉토리까지 하나의 파일에 부호화하여 합쳐 놓은 것이다. 여러 파일을 

하나의 압축 파일로 묶어 둘 수 있기 때문에 백업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전송에 많이 사용되며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는

파일들은 대부분 압축되어 있다. 그래서 압축파일을 다루어야 하는 경우는 아주 빈번하며 여러분들의 컴퓨터에도 WinZip이나 

알집같은 압축 프로그램 정도는 다 설치되어 있을 것이다. 

커맨더는 압축 파일을 다루는 능력도 아주 뛰어나서 별도의 압축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웬만한 압축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는 만능 파일 관리자이다. 가장 흔한 압축 포맷인 ZIP은 물론이고 ARJ, LZH, RAR, UC2, CAB 등 대부분의 압축 포맷에 대

한 해제기를 모두 내장하고 있어 커맨더만으로도 압축 파일 관리는 충분하다.  

커맨더는 압축 파일을 디렉토리처럼 취급한다. 디렉토리가 파일이나 서브 디렉토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압축 파일에도 파

일과 서브 디렉토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압축 파일은 디렉토리와 동등하다. 파일창에서 압축 파일은  요

런 모양의 아이콘으로 표시되며 더블클릭하면(또는 Enter키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압축 파일 안으로 들어가 포함된 파일과 디

렉토리 목록을 보여준다. 예제의 ZipFile.zip을 더블클릭해 보아라. 

 

보다시피 압축 파일 내부를 일반 디렉토리처럼 보여주며 심지어 압축 파일내의 압축 파일까지도 보여준다. 그래서 압축을 풀

지 않고도 일반 파일을 다루듯이 포함된 파일들을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압축된 파일의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면 일반 파일

과 마찬가지로 F3(View)를 누르면 된다. 다음은 ZipFile.zip에 포함된 애국가.txt 파일을 내장 리스터로 확인해 본 것이다. 

 



커맨드는 압축된 파일을 임시 디렉토리에 풀어서 내용을 보여주며 리스터를 닫으면 임시 파일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압축을 

풀고 보여주고 삭제하는 뒷처리까지 모두 커맨더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일부러 압축을 풀지 않고도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

어서 무척 편리하다. 만약 탐색기로 이런 작업을 하려면 직접 풀고 파일을 열고 삭제까지 해 주어야 하는데 파일 내용 하나 확

인하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무척 불편하다. 다만 최신 운영체제인 XP는 ZIP 파일에 대해서만 탐색기로 내부를 볼 수 

있다. 

텍스트 파일이나 BMP같은 표준 파일들은 F3키를 눌러 리스터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스터가 보여주지 못하는 파일은 

더블클릭하여 파일을 실행해야 한다. jpg 파일이나 워드 파일(*.doc), 아래 한글 파일(*.hwp) 등도 압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실

행 가능하다. 여기서 파일을 실행한다는 의미는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연다는 뜻이다. 압축 디렉토리에서 이런 파일을

더블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압축 파일 등록정보 대화상자를 보여 준다. ZipFile.zip에 포함된 Sample.hwp 파일을 더블클릭해 보

자. 

 

압축 파일과 효율, 날짜, 시간 등의 정보를 보여 주는데 정보만 확인하려면 다 읽고 난 후 Close 버튼을 누르고 이 파일을 열

어 보려면 Unpack and execute 버튼을 누른다. 임시 디렉토리에 이 파일을 풀어서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열어줄 것이다. 

Sample.hwp 파일은 확장자가 hwp이므로 아래 한글이 실행된다. 압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파일들은 압

축된 상태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Unpack all and execute 버튼은 압축 파일내의 압축 파일을 전부 다 임시 디렉토리에 푼 후 선택한 파일을 실행한다. 설치 

프로그램이 압축되어 제공될 경우 이 파일안에는 보통 Setup.exe와 설치에 필요한 부속 파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 

Setup.exe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모든 파일들이 같은 디렉토리에 풀려 있어야 한다. 이럴 때 이 버튼을 사용하면 임시 디렉토리

안에 압축 파일을 모두 풀어 놓고 선택한 파일을 실행하며 다음 메시지 박스를 띄운다.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임시 디렉토리에 풀어 놓은 파일을 지워서는 안되므로 이 메시지 박스가 압축 파일내의 프로그램



이 실행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해 주는 것이다. 작업이 완료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임시 디렉토리의 파일들을 삭제한다. 이 

명령은 압축 파일내의 실행 파일이 부속 파일과 함께 실행되어야 할 때 사용하며 압축을 풀지 않고도 설치나 기타 필요한 작업

을 바로 할 수 있어 아주 편리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아주 쓸만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았는데 Good.zip이라는 압축 파일에 설치본이 들어 있다고 하자. 

통상의 절차대로라면 Good.zip을 풀고 설치한 후 설치본을 삭제해야 하지만 커맨드를 쓰면 Good.zip안으로 들어가서 

Setup.exe를 더블클릭하고 Unpack all and execute만 실행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을 소장하려면 굳이 압축을 풀어놓을 필요

도 없이 압축 파일 자체를 소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인터넷에서 아주 예쁜 그림이 압축된 Pretty.zip을 다운로드 받았을 

때 이 명령으로 ACDSEE나 ALSEE같은 뷰어를 띄우면 압축 파일내의 모든 그림을 순서대로 감상할 수 있다. 알아두면 아주 편

리한 명령이다. 

압축 파일에 포함된 파일을 편집하여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일반 파일과 마찬가지로 편집할 파일을 선택한 후 F4(Edit)를 

누르면 된다. 임시 디렉토리에 압축을 풀고 편집할 것인지를 물어 본다. 

 

이 메시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압축 파일내의 파일을 편집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여주는 것이다. 예라고 대답하면 메

모장 또는 미리 지정된 편집기가 실행되며 이 상태에서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 메모장에서 파일을 편집한 후 저장하고 메모장

을 종료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편집한 파일로 다시 압축할 것인지를 질문한다. 메시지 박스에는 대체(replace)할 것인지 물어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되

지 않고 기존 파일을 그대로 유지한 채 편집된 파일이 추가 압축되는데 이것은 일종의 버그인 것 같다. 메모장이 아닌 프로그램

으로 편집한 파일은 제대로 대체된다. 예를 들어 아래 한글로 sample.hwp를 열어 편집한 후 저장하면 수정된 파일로 즉시 대체

된다. 압축된 상태로 이런 편집이 가능하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다. 

압축된 파일의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름을 바꿀 파일을 선택한 후 Shift+F6을 눌러 파일명을 직접 편

집하기만 하면 된다. 이름 변경이 완료되면 변경된 이름으로 다시 압축을 해 주는데 이 과정은 내부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

용자는 일반 파일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압축된 파일의 이름을 바꿀 수 있다.  

압축된 파일을 삭제할 때는 F8이나 Del키를 누른다. 압축 파일에서 선택한 파일만 삭제해줄 것이다. 단, 이 경우는 일반 파일 

삭제와는 달리 삭제된 파일을 휴지통으로 보내지는 않으므로 한번 삭제한 파일은 복구할 수 없다. 윈도우즈의 휴지통은 실제 

파일만 다룰 수 있으며 압축 파일에 포함된 파일까지는 다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압축되어 있는 파일이라도 바로 열 수 있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편집도 가능하므로 굳이 압축을 풀지 않고도 원하는 작

업을 거의 다 할 수 있는 셈이다. 다운로드 받은 압축 파일들을 지저분하게 다 풀어놓지 않아도 되므로 하드 디스크 공간도 절

약되고 파일을 관리하기도 훨씬 쉽다. 커맨더는 파일 관리자로서도 훌륭하지만 압축 파일에 대한 쉘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다. 



나.압축 풀기
 

압축을 풀지 않고도 커맨드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압축을 풀어야 할 경우가 있다. 비주얼 C++ 프로젝

트를 다운로드 받아 컴파일해 본다거나 프로젝트를 수정해 볼 때는 압축 상태로는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압축을 풀어야 한다. 

압축을 푸는 방법은 아주 직관적이고 쉽다. 커맨더가 압축 파일을 디렉토리처럼 취급하기 때문에 압축 디렉토리에서 원하는 

파일을 일반 디렉토리로 복사해 주기만 하면 된다. 파일창의 왼쪽에는 압축 파일을 표시해 놓고 오른쪽 창에는 압축을 풀 디렉

토리를 선택해 놓는다. 물론 반대로 해도 전혀 상관없다. 새 디렉토리에 압축을 풀고 싶으면 F7로 디렉토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 디렉토리를 선택해 놓아야 할 것이다. 

압축 파일창에서 풀고 싶은 파일을 선택한 후 목적 디렉토리로 파일을 끌어다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결국 압축 파일이라

는 디렉토리에서 원하는 목적 디렉토리로 파일을 복사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압축을 푸는 방법이 아주 직관적이다. 

 

물론 이 상태에서 복사 명령인 F5를 눌러도 마찬가지다. 압축 파일에서 일반 디렉토리로 드롭하면 이 동작은 단순 복사가 아

닌 압축 풀기이므로 압축 옵션 입력을 위해 다음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압축을 풀 디렉토리는 드롭한 위치(F5를 눌렀을 경우 반대쪽 파일창의 디렉토리)로 되어 있는데 이 대화상자에서 바꿀 수도 

있다. 아래 두 옵션은 압축 파일내의 서브 디렉토리 경로를 유지해 줄 것인지, 목적 디렉토리에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있

으면 덮어쓸 것인지를 물어본다. 필요할 경우 옵션을 변경하거나 디폴트 옵션을 사용할 경우 OK 버튼만 눌러주면(또는 Enter를 

누르면) 압축이 풀릴 것이다. 얼마나 간단한가? 양쪽 파일창에 원하는 디렉토리를 선택해 놓고 F5, Enter만 차례대로 눌러주면 

압축이 풀린다. 

압축 파일에서 일반 디렉토리로의 이동 기능은 제공되지 않는다. F6을 누르면 압축이 풀리면서 압축 파일에 포함된 파일은 

압축 파일 압축을 풀 디렉토리

드래그 & 드롭



삭제되면 좋겠지만 그런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므로 F5로 압축을 풀고 압축 파일은 따로 지워 주어야 한다. 압축 파일이란 대

체로 임시 파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 

압축 파일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압축 파일을 선택한 상태로 모든 파일을 다 풀고 싶으면 Alt+F9(File/Unpack)를 누른다. 여

러 개의 압축 파일을 선택하면 동시에 해제할 수도 있다. 다음 압축 풀기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압축을 풀 위치와 경로 유지, 덮어쓰기 옵션은 앞의 대화상자와 동일하다. Files to unpack은 압축을 풀 대상 파일을 지정하

는데 확장자가 txt인 파일만 풀고 싶으면 *.txt라고 입력해 주고 특정 파일만 풀고 싶으면 해당 파일의 이름을 적어 주면 된다. 

만약 "나의 일기장.txt"같이 파일 이름에 공백이 들어가면 따옴표로 싸 주어야 한다. 

마지막 옵션 Unpack each archive는 두 개 이상의 압축 파일을 같이 압축 해제할 때 각 압축 파일의 이름으로 별도의 디렉토

리를 만든 후 압축을 풀도록 한다. 예를 들어 Arc1.zip과 Arc2.zip에 대해 같이 압축을 풀도록 했다면 다음과 같이 해제된다. 

 

압축 파일 이름으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각 압축 파일을 이 디렉토리 안에 풀어 준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모든 압축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풀리게 되어 압축을 풀고 난 후에 어떤 파일이 어디서 왔는지 분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 옵션은 주로 여러 개의 압축 파일을 같이 풀 때 유용하지만 하나만 풀 때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WinZip이나 알

집같은 압축 유틸리티들을 설치하면 탐색기의 팝업 메뉴에 "xxx 디렉토리에 압축 풀기" 같은 명령이 있어 이 명령을 선택하기만 

하면 압축 파일명과 같은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 그 안에 압축을 풀어주므로 아주 편리하다. 커맨드의 이 옵션도 마찬가지로 

동작하므로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 필요없이 이 옵션을 선택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 ZipFile.zip을 ZipFile이라는 폴더에 바로 풀고 싶으면 Alt+F9, Alt+S, Enter를 눌러 주기만 하면 된다. 만약 압축 파

일과 같은 디렉토리에 풀고 싶다면 Commands/Target=Source 명령이나 Ctrl+커서 이동키로 좌우 파일창을 같은 경로로 맞추

어 놓고 이 명령을 실행한다. 물론 전문 압축 프로그램의 원터치 명령보다는 조금 불편하지만 디렉토리를 직접 만드는 것보다

는 훨씬 더 편리하다. 

커맨드는 ZIP 파일은 물론이고 많이 사용되는 ARJ, LZH, ACE, RAR 압축 포맷에 대한 해제 기능을 모두 내장하고 있기 때문

에 압축 포맷별로 별도의 유틸리티를 설치할 필요없이 커맨드로 모든 압축 파일을 다 해제할 수 있다. 이 점이 커맨드의 상당한 

매력이라 할 수 있는데 운영체제를 자주 설치하는 사람들은 압축 유틸리티를 일일이 설치하는 일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

이다. 단, 커맨드는 몇몇 포맷에 대해서는 해제만 할 수 있으면 압축은 모두 다 지원하지 않는다. 또한 각 포맷별로 아주 특수한

기능은 지원하지 않으므로 이럴 경우는 별도의 압축 유틸리티를 써야 한다. 

다.압축하기
 

Arc1.zip

압축 해제 폴더

Arc1

Arc2
Arc2.zip



파일을 압축할 때는 압축할 파일을 선택한 후 Alt+F5(Files/Pack)를 누른다. 이때 압축 파일의 기본 경로가 반대편 파일창의 

디렉토리로 주어지므로 미리 원하는 경로를 맞추어 두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왼쪽 파일창의 파일을 압축해서 c:\Temp\압

축폴더에 두고 싶다면 오른쪽 파일창에는 이 디렉토리를 선택해 둔다. 왼쪽 파일창의 선택 파일을 압축해서 오른쪽 파일창에 

복사해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압축 옵션을 입력받기 위해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압축 파일명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미리 입력되어 있다. 이 이름에는 압축할 방법, 위치, 파일 이름 등에 대한 정보들이 표시

된다. 

 
 

압축기:디렉토리\파일명
 

 
 

첫 세자는 압축 방법을 지정하는데 Packer 옵션에서 선택한 압축기의 이름과 콜론으로 구성된다. ZIP 압축기를 선택하면 

zip:, RAR 압축기를 선택하면 rar:이 붙을 것이다. 그리고 압축 파일 생성 위치가 오는데 반대편 파일창의 디렉토리가 기본적으

로 주어지며 원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압축파일명은 압축할 파일이 들어 있는 디렉토리명으로 주어진다. 예를 들어 다음 상태

에서 압축 명령을 내렸다고 해 보자. 

 

c:\CmdEx 디렉토리에 있는 4개의 파일을 선택했으며 오른쪽 파일창에는 c:\Temp\압축폴더라는 디렉토리를 선택해 두

었다. 이때 압축 대화상자가 기본적으로 제시해주는 파일명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진다. 



 

압축 대화상자가 제시해주는 이 이름은 아주 무난하게 설정된 것이므로 이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원하는 부분만 따로 

수정할 수도 있다. 압축 방법은 오른쪽의 Packer 목록에서 고르거나 아니면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디렉토리 위치나 압축 파일

명도 물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만약 디렉토리 위치나 압축 파일의 이름에 공백이 포함된다면 zip:"c:\Program 

Files\a.zip" 형식으로 따옴표를 싸 주어야 한다. 

만약 반대편 파일창의 경로가 아닌 압축할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에 압축 파일을 생성하고 싶다면 Ctrl키를 누른채로 

File/Pack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C:\CmdEx 아래의 4개 파일을 선택해서 C:\CmdEx 아래에 CmdEx.zip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압축 파일명을 zip:CmdEx.zip 이런 식으로 제시해줄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반대편 파일창의 경로를 따로 선택해

주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하다. Ctrl+File/Pack을 선택해야 하며 아쉽게도 단축키 Ctrl+Alt+F5는 동작하지 않는다. 

대화상자에는 압축에 관련된 여러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이 옵션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Packer

 

압축에 사용할 압축기를 선택한다. 즉, 어떤 포맷으로 압축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압축기는 내장

ZIP이다. 이외에 RAR, TAR, ARJ, UC2 등등 여러 가지 포맷으로도 압축할 수 있는데 대화상자에 설명되어 있듯이 *표시가 되

어 있는 압축기는 외부 압축기를 따로 지정해 주어야 한다. 즉 ARJ나 RAR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압축을 풀 수

는 있지만 압축할 때는 압축 프로그램을 따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외부 압축기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항에서 알아 

보도록 하자. 

ZIP 포맷의 경우 커맨더가 내장하고 있는 압축기를 쓸 수도 있고 별도로 지정한 외부 압축기(예:pkzip, pkunzip)를 쓸 수도 

있는데 외부 압축기를 사용할 경우 EXT:이라고 써 주면 된다. 내장 압축기는 암호화를 지원하지 않는데 이는 기술적인 문제 때

문이 아니라 미국의 수출법이 암호화와 관련된 기술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암호화 압축 기능이 꼭 필요하다

면 외부 압축기를 사용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는 내장 압축기로도 충분하다. 

외부 압축기만 지정해 주면 원하는 어떤 포맷으로도 압축할 수 있다. 단, CAB 포맷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점 포맷이기 때문

에 압축을 풀 수만 있고 압축은 하지 못한다. ARJ나 RAR는 압축 유틸리티가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커

맨더는 압축 대상 파일을 골라 외부 압축 프로그램을 호출해주는 압축 쉘로 동작한다.  

Also pack path names

 

압축 대상 파일중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이 경로를 저장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subdir아래에 memo.txt라는 파일을 압축하면 

압축 파일에 이 파일의 경로 subdir\memo.txt가 저장된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경로를 저장하지 않으며 이렇게 만든

압축 파일을 풀면 압축 파일들이 모두 한 디렉토리에 풀린다. 서브 디렉토리를 압축할 때는 디렉토리 구조까지 같이 압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래서 이 옵션은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다. 

이 옵션을 역적용하면 가끔 아주 재미있는 작업이 가능해지기도 한다. 만약 어떤 디렉토리 아래의 서브 디렉토리 구조가 아

주 복잡하고 많은 파일이 흩어져 있다고 하자. 예를 들어 c:\소설 아래에 작가별, 기간별로 디렉토리가 나누어져 있고 각 디렉

토리에 텍스트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들을 모두 한 디렉토리에 모으고 싶다면 이 옵션을 활용한다. 이 옵션없이 c:\소설 아래

의 모든 파일을 압축한 후 다시 풀면 원래의 디렉토리 경로 정보를 잃어 버리게 되므로 모든 파일이 한 디렉토리에 모이는 효과

가 있다. 

zip:c:\Temp\압축폴더\CmdEx.zip
압축 방법 압축 파일 생성 위치 압축 파일 이름



Recursively pack subdirectories

 

서브 디렉토리의 서브 디렉토리까지도 같이 압축한다. 예를 들어 예제의 dir1을 압축한다고 했을 때 이 옵션을 선택하면 dir1 

아래의 dir1-1, dir1-2, dir1-3 등도 같이 압축된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된 디렉토리 자신만 압축된다. 이 옵션도 

대부분 선택하므로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다. 

Multiple disk archive

 

이른바 분할 압축 기능이라고 하며 여러 개의 압축 파일로 나누어 압축한다. 과거 플로피 디스켓을 많이 사용할 때는 압축 파

일이 1.44M를 넘으면 디스켓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1.44M 단위로 잘라서 여러 개로 분할 압축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었다. 

요즘은 플로피 디스켓 자체를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이 기능이 별로 유용하지 않다. ZIP, ARJ 포맷으로만 분할 압축이 가능하

며 ARJ는 분할 압축된 파일 전체를 다 풀어야 하지만 ZIP은 일부만 풀 수 있다. 그러나 두 기능 모두 대상 디렉토리가 물리적인 

플로피 디스켓일 때만 가능하며 하드 디스크에서 분할 압축은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기능이 정 필요하면 별도의 압축 유틸리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RAR 나 ACE같은 압축툴은 하드 디스크에서 원하는 

크기별로 압축 파일을 잘라 분할 압축해 준다. 또는 일단 큰 파일로 압축한 후 커맨더의 파일 분할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

다. 단, 이렇게 압축 분할했으면 복원할 때는 병합 후 압축을 풀어야 하므로 불편하다. 

Move to archive

 

파일을 압축한 후 원본 파일을 삭제한다. 즉 원본을 유지한채 압축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압축 파일 안으로 옮기는 것이다. 

압축에 완전히 성공한 후에 원본 파일을 삭제하므로 만약 압축중에 에러가 발생했다면 파일이 삭제되지 않는다. Shift+Alt+F5

를 누르면 대화상자가 열릴 때 이 옵션이 선택된 채로 열린다. 

Create self extracting ZIP archive

 

실행 파일 형태의 압축 파일을 만든다. 압축 파일내에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까지 내장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압축 해제 프로

그램이 없어도 압축을 풀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만약 어떤 파일들을 누군가에게 메일로 전달해야 하는데 압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실행 파일 형태로 압축해 주면 된다. 실행 파일 형태의 압축 파일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

은 대화상자로 압축을 풀 디렉토리 이름을 물어본다. 

 

이 대화상자에서 디렉토리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OK 버튼만 눌러주면 즉시 압축이 풀리므로 압축을 잘 모르는 사람도 쉽

게 압축 해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만들어진 압축 파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라이센스가 필요없으므로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다. 

실행 파일 형태의 압축 파일은 더블클릭(또는 Enter)하면 실행되어 버리므로 Ctrl+PgDn을 눌러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커맨더는 압축 대화상자를 통해 실행형 압축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기능외에도 이미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실행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제공한다. 압축 파일의 확장자 ZIP을 EXE로 바꾸기만 하면 즉시 실행 가능한 압축 파일로 다시 압축된다. 



Create separate archives

 

압축 파일을 하나로 합치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압축한다. GZ같은 포맷은 압축 파일 하나당 한 파일만 압축할 수 있다.
 

 
 

커맨드는 이 대화상자에서 주어진 옵션대로 압축한 후에 제대로 압축이 되었는지 테스트해 본다. 만약 압축중에 에러가 발생

했으면 에러 사실을 알려 주고 무사히 압축되었으면 아무 메시지도 출력하지 않는다. 압축을 주로 백업용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은 압축 후 원본을 지워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압축이 제대로 되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원본을 잃어버리는 사고를 방

지할 수 있다. 

옵션들이 굉장히 많아서 좀 어려워 보이지만 대부분의 옵션은 디폴트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장 ZIP을 사용하고 특별

한 옵션이 필요없다면 실질적으로 선택-Alt+F5-Enter만으로 간단히 압축할 수 있다. 몇번 실습해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다음은 이미 압축된 파일에 새로운 파일을 추가로 압축해 보도록 하자. 이 방법도 아주 원론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 한

쪽 창에 압축 파일을 열어 놓고 추가할 파일 또는 디렉토리를 선택한 후 F5 또는 F6을 눌러 압축 파일안으로 복사 및 이동시키

면 된다. 또는 더 간단하게 드래그해서 압축 파일안으로 떨어뜨려도 된다. 

 

단, TAR,GZ,CAB 포맷은 포맷의 특성상 새로운 파일을 추가압축할 수 없다. 내장 ZIP, UC2 포맷의 경우 압축 파일내의 임의

디렉토리로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압축파일내의 서브 디렉토리 구분에는 \가 아닌 /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ZipFile.zip의 

subdir 디렉토리를 지정할 때는 ZipFile.zip/subdir이라고 적어 주어야 하는데 드래그만 하면 커맨더가 기본 파일명을 이 규칙

대로 작성해 주므로 압축 파일내의 디렉토리를 직접 지정할 경우만 아니라면 이 규칙은 굳이 몰라도 상관없다. 

라.압축 옵션
 

Configuration/Options를 선택하면 압축과 관련된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다. Zip packer 페이지는 내장된 압축기인 ZIP 포

맷에 대한 옵션을 설정한다. 



 

ZIP 압축기와 해제기에 대해 내장된 압축기를 쓸 것인지 외부 압축기를 사용할 것인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

는 한 디폴트 옵션대로 내장 압축기를 사용하면 된다. 만약 장래에 ZIP 알고리즘이 대폭 개선되어 압축 효율은 20% 더 좋아지

고 속도는 두 배 더 빨라진 압축 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외부 압축기를 써 볼만 하겠지만 커맨더가 내장하고 있는 압축기도 충

분히 성능이 좋으므로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compression 옵션은 압축 효율을 지정하는데 효율이 높을수록 더 작은 파일이 만들어지지만 압축을 푸는 시간이 오래 걸리

게 된다. 디폴트로 효율과 속도가 균형을 이루는 6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 옵션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

다. 아래쪽에는 압축을 풀 때 사용할 임시 디렉토리와 압축 파일명의 이름에 대한 몇가지 옵션이 있다. 

Packer 페이지에는 ZIP 포맷이 아닌 다른 포맷으로 압축할 때 사용할 외부 압축기를 지정한다. 만약 RAR 포맷을 자주 사용

한다면 이 대화상자에서 RAR 압축 유틸리티의 경로를 지정해 주어 커맨더가 RAR 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커맨더의 압축 기능은 대체로 기본에 충실하며 고급 압축 기능은 없지만 일상적인 압축 파일 관리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별도의 유틸리티를 설치하지 않고 내장된 압축기로 거의 모든 작업을 다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커맨더가 내장하고 있는 ZIP 압축기는 Jean-loup Gaily라는 아저씨가 만든 Zlib이라는 공개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이 라이브러리의 C소스가 ftp://ftp.uu.net/pub/archiving/zip 사이트에 공개되어 있다. 커맨더처럼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압축 

파일을 직접 다뤄 보고 싶다면 이 라이브러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져다 쓰면 된다. 

 
 



5.FTP
 

가.FTP 서버 등록
 

FTP(File Transfer Protocol)는 원격지의 서버와 파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프로토콜이며 웹 관리자나 시스템 관리자들이 많

이 사용한다. 커맨더는 자체에 FTP 클라이언트 기능을 내장하고 있으며 간단한 FTP 작업을 할 수 있다. 전용 FTP 클라이언트

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원격지의 파일을 로컬에 있는 파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FTP 서버에 접속하려면 먼저 접속하려는 서버를 등록해야 한다. FTP는 HTTP와는 달리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계정을 발

급받지 않은 사람은 사용할 수 없다. 등록 과정을 통해 접속하려는 서버의 주소와 ID, 비밀 번호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설치 

직후에는 아무 서버도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먼저 공개 FTP 서버를 등록하여 FTP 실습을 해 보도록 하자. 

FTP와 관련된 명령은 대부분 Net 메뉴에 있다. Net/FTP Connect(Ctrl+F)를 선택하거나 툴바에서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서버 등록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 대화상자에서 서버 등록, 편집, 삭제 및 연결까지 할 수 있다. 새로운 서버를 등록하기 위해 New connection 버튼을 누른

다. 그리고 서버 등록 대화상자에 다음과 같이 FTP 접속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자. 



 

알고 있는 FTP 서버가 있거나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가 있다면 물론 그 서버를 사용하면 된다. 그렇지 않다면 가장 만만

한 공개 FTP 서버인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를 등록해 보도록 하자. Session은 접속명이므로 알아보기 쉬운 적당한 이름을 주

고 주소는 ftp.microsoft.com으로 입력한다. FTP 서버는 통상 21번 포트를 사용하는데 만약 특별한 포트를 사용한다면

ftp.kkk.com:28 식으로 주소 다음에 :포트 번호를 입력해 주면 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는 공개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정없이 익명(Anonymous)으로 접속할 수 있으며 비밀 번호는 자신의 

email 계정을 입력하면 된다. Anonymous login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email 주소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Password에 직접 

email 주소를 입력해도 된다. 공개 서버가 아닌 계정이 있는 서버를 등록할 때는 물론 ID와 비밀 번호를 입력해 주어야 하는데 

만약 공란으로 남겨두면 접속할 때마다 물어본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보안에는 유리하므로 매 접속시마다 비밀번호를 입

력하는 것을 더 권장하는 편이다. 

Remote dir은 원격지의 접속하고 싶은 디렉토리명이며 입력하지 않으면 서버의 루트 디렉토리로 접속된다. 만약 매번 접속

할 때마다 특정 디렉토리로 이동해야 한다면 여기에 디렉토리 경로을 적어주면 된다. 예를 들어 웹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html/asp 폴더를 액세스한다면 여기에 html/asp라고 적어주면 된다. FTP 서버는 통상 유닉스인 경우가 많으므로 서브 디렉토

리간의 구분에는 \가 아닌 /를 사용해야 한다. 

Local dir은 접속할 때 반대편 로컬 파일창의 경로를 어디로 맞춰줄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입력하지 않으면 현재 열려 있는 디

렉토리를 그대로 유지한다. 웹서버 입력시마다 로컬 디렉토리도 c:\html\asp로 바꾸도록 하고 싶다면 여기에 로컬 경로를 입

력해 주면 된다. 로컬 경로이므로 디렉토리 구분에는 \를 사용하면 된다. Remote dir, Local dir 옵션은 접속 직후에 양쪽 파일

창의 경로를 지정하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접속 후 바로 원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므로 무척 편리하다. 



 

Send commands에는 접속 후 FTP 서버로 보낼 명령을 입력하는데 여러 개의 명령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전달할 수 있

다. 접속 직후에 서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고 싶다면 여기에 명령을 입력하면 된다. 물론 이 명령들은 GET, PUT 같은 미리 정

해진 FTP 명령이며 FTP의 명령 체계에 대해 따로 공부해야 한다. 

Server type은 접속할 서버의 유형인데 통상 Auto detect로 선택하여 커맨더가 알아서 판별하도록 하면 된다. 특수한 서버는 

서버의 타입을 알려 줘야 한다는데 그런 서버의 계정이 없어서 테스트해 보지 못했다. 방화벽 옵션이나 패시브 모드는 인터라

넷 환경에서 사용하는데 솔직히 내 환경이 그렇지 못해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옵션들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FTP 관련 문서

를 찾아 보기 바란다. 

제일 아래에 있는 Send command to keep connetcion alive는 접속 유지를 위해 일정한 주기로 명령을 보내도록 한다. FTP 

서버는 사용자의 입력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을 끊어 버리는 타임 아웃 기능이 있는데 이 시간이 너무 짧을 경우 다소 불편한

면이 있다. 예를 들어 타임 아웃이 5분으로 설정되어 있을때 FTP를 사용하다가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면 접속이 끊어져 버리게 

된다. 이 명령은 일정한 간격으로 명령을 계속 보내 접속을 유지하도록 해 준다. FTP 서버를 주기적으로 집적거려 내가 화장실

에 갔음을 눈치재지 못하게 속이는 기능이다. 

접속 옵션이 굉장히 많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접속명, 주소, ID, 비밀 번호 뿐이다. 서버 등록 대화상자의 Edit, Delete 버튼

을 누르면 이미 등록한 서버의 접속 정보를 편집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등록된 서버에 접속할 때는 Connect 버튼을 누른다. 인

터넷에 연결되어 있고 접속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었다면 활성 파일창에 FTP 서버의 디렉토리 목록이 보일 것이다. 

커맨더는 동시에 최대 10개까지의 FTP 서버에 접속할 수 있다. 다음은 두 개의 서버에 동시에 접속했을 때의 모습이다. 왼쪽

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이고 오른쪽은 지금 이 글을 보고 있는 WinApi 서버이다. 접속된 FTP 서버는 순서대로 0, 1, 2 의 정

수 드라이브명을 가진다.  

Remote dir : 서버의 초기 위치 Local dir : 접속 후 로컬 경로



 

툴바 아래에 접속 상황과 전송 모드, 주고받는 명령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나타난다. 툴 바의 Disconnect 버튼을 누르면 접

속은 끊어진다. 두 개의 서버를 동시에 접속해서 목록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로컬을 통하지 않고 FTP 서버끼리 파일을 전송

할 수도 있다. 단, 이 기능은 FTP 서버가 직접 전송을 지원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자주 쓰는 FTP 서버는 한번 등록해 놓으면 다음부터는 접속명만 가지고 접속할 수 있으므로 편리하다. 만약 임시로 한번만 

접속하고 싶다면 등록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도 있다. Net/Ftp New connection(Ctrl+N) 항목

을 선택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를 보여 준다. 

 

주소란에 원하는 서버 주소를 입력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된다. 익명 접속이 아닐 경우 접속 후에 ID와 비밀 번호는 따로 입

력해 주어야 한다. 

나.FTP의 파일 관리
 

커맨더는 FTP 서버에 접속할 경우 활성 파일창에 FTP 서버의 파일 목록을 보여 준다. 그래서 한쪽은 FTP, 한쪽은 로컬의 파

일 목록이 보이는 상태가 되는데 서버의 파일 목록을 표시하는 방법이 로컬과 동일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방법도 역시 동일하

다. 그래서 FTP 서버에 일단 접속되고 파일 목록이 보이면 로컬과 거의 같은 방법으로 파일을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F5키는 복사 명령인데 활성창의 선택된 파일을 반대편 창으로 복사한다. FTP 서버에 접속되어 있을 때는 이 명령

이 파일 전송 명령으로 사용된다. FTP 서버에서 로컬로 복사할 경우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복사하면 업

로드이다. 



 

그림의 왼쪽은 WinApi의 FTP 서버가 접속되어 있고, 오른쪽은 로컬의 c:\Temp\다운로드 폴더가 보이는 상태이다. 이 상

태에서 서버의 파일 하나를 선택해 놓고 F5키를 눌러 복사하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Download to에 반대편 파일창의 경로와 파일명이 입력되어 있는데 원한다면 위치와 이름을 바꿀 수 있다. 백그라운드로 다

운로드 받을 것인지, 서버의 파일 날짜를 유지할 것인지, 나중에 다운로드 받을 것인지 지정하는 옵션이 있다. 옵션을 적당히 

바꾸고 OK 버튼을 누르면 바로 다운로드된다. 업로드할 때는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백그라운드 업로드 옵션과 파일명을 소문자로 바꿀 것인지 지정하는 옵션이 있다. 이런 식으로 FTP 서버와 로컬 디렉토리간

의 파일을 복사함으로써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다. 사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는데 그냥 드래그해서 떨어

뜨리기만 해도 업로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커맨드는 업로드, 다운로드 중에 취소할 경우 전송을 중지하는데 이때 전송중인 파일은 삭제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FTP 클라

이언트들이 전송하던 파일이 중간에 끊기더라도 삭제하지 않는데 이는 이어 받기나 이어 올리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주 큰 파일은 오늘 반쯤 받고 내일 나머지를 받을 수도 있다. 중간에 받다가 만 파일을 다시 다운로드 받으면 다음과 같이 질

문한다. 

다운로드
업로드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파일이 이미 로컬에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본다. 이때 덮어 쓰거나 이어 받거나 아니면 이름을 

바꾸어 새로 받을 수도 있다. 커맨드는 로컬에 같은 이름의 파일이 있으면 마지막 몇 바이트를 받아 보고 같은 파일인지 판별한 

후 이어받기를 한다. 네트워크 선로가 불안한 시스템에서는 종종 전송중에 접속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어받기 기능은 아주 

중요한 기능이며 커맨더는 이어받기를 훌륭히 지원한다. 단, 이 기능은 FTP 서버가 지원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어받기를 지

원하지 않는 서버도 있는데 이런 서버에서 큰 파일을 다운로드 받다가 중간에 끊기면 처음부터 다시 받는 수밖에 없다. 

로컬에서 F6키는 이동 명령인데 FTP 서버와의 이동 명령은 좀 다르게 처리된다. 로컬에서 FTP 서버로 이동할 때는 단순히 

업로드와 같다. FTP 서버에서 F6키는 이름 바꾸기 명령이며 Shift+F6과 동일하다. FTP 서버와 로컬 사이에 파일을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따로 지원하지 않는데 만약 정말 이동을 하려면 복사 후 삭제해야 한다. 

원격지의 파일을 삭제하거나 이름을 바꾸는 방법도 로컬과 동일하다. 삭제할 때는 F8 또는 Del키를 눌러주기만 하면 된다. 

단, 원격지의 파일은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휴지통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삭제된다. 이름을 바꿀 때는 Shift+F6 또는 F6

을 누른 후 파일명을 곧바로 편집한다. F3으로 파일을 보거나 F4로 바로 편집할 수도 있다. 디렉토리를 새로 만들 때는 F7키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하다. 단, 원격지에 있는 압축 파일은 로컬에서처럼 안으로 바로 들어가거나 할 수 없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서 작업해야 한다. 

다.다운로드 목록
 

다운로드 대화상자를 보면 Download later라는 옵션이 있어 다운로드 목록을 작성한 후 한꺼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아주 많은 파일을 다운로드받아야 한다면 매번 직접 다운로드받는 것보다 목록을 작성한 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좋다. 이

렇게 하면 다운로드받는 동안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잠시 외출을 할 수도 있어 편리하다. 

FTP 서버에 접속한 후 원하는 파일을 선택하고 F5를 눌러 복사하되 Download later 옵션을 선택하면 다음 대화상자를 보여

준다. 목록을 어디다 작성할 것인지와 다운로드받을 로컬 폴더도 저장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것이다. 

 

디폴트 목록은 커맨드의 설치 폴더에 있는 ftplist.txt라는 파일에 저장된다. 목적 디렉토리를 저장하도록 하면 현재 열려 있는 

로컬 경로가 저장된다. 다운로드 목록 파일은 다음 형식으로 작성된다. 

 
 

ftp://master@winapi.co.kr/index.html -> c:\다운로드\index.html
 

ftp://master@winapi.co.kr/data.zip -> c:\data\data.zip
 

 
 



목록은 A -> B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A 서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B 디렉토리에 저장하라는 뜻이다. 목적 디렉토리를 

저장하지 않으면 -> B는 기록되지 않으며 현재 활성 파일창에 다운로드된다. 

이렇게 목록을 만든 후 Net/FTP Download from list 명령을 선택하고 목록 파일과 비밀번호만 제공하면 등록된 모든 파일을

한꺼번에 다운로드해 준다. 다운로드가 완료된 목록에는 OK 표시가 붙어 다음에 다운로드되지 않도록 한다. 아주 많은 양의 자

료를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면 컴퓨터앞에 붙어 앉아서 다운로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목록만 작성해 놓고 한번에 다운로

드받는 것이 좋다. 

 
 



6.파일 관리 고급
 

가.파일 설명
 

파일 설명 기능은 파일에 문자열로 설명을 달 수 있는 기능이다. 32비트 환경에서는 최대 255자까지 파일 이름을 붙일 수 있

으므로 파일명을 충분히 설명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 따로 설명을 붙일 필요가 없지만 과거 파일명이 8자밖에 안될 때는 길이가 

부족해 어떤 파일인지를 이름으로 표현하기가 무척 어려웠었다. 그래서 파일명과는 별도로 설명을 달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

다. 

파일 설명은 파일 자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분리된 파일에 따로 기록되고 관리되므로 파일을 변형시키지 않고 추

가로 설명을 달 수 있어 파일 관리에 많은 도움을 준다. "개똥이가 준 파일", "8월달 마지막 백업", "김과장에게 보낼 원고" 같은 

설명을 붙여 놓으면 나름대로 편리하다. 파일에 설명을 다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설명과 관련된 옵션을 알아 보도록 하자. 

설정 대화상자의 Operation 탭 아래쪽을 보면 다음과 같은 파일 설명 옵션이 있다. 

 

파일 설명은 별도의 분리된 파일로 작성되는데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한다. descript.ion 파일은 긴 파일 이름에 대해

서도 동작하지만 한줄로 된 설명만 달 수 있는 반면 files.bbs 방식은 도스의 짧은 파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 줄로

설명을 작성할 수 있다. files.bbs는 과거 BBS 운영자들이 사용했던 방법이며 descript.ion은 4DOS라는 도스용 쉘 프로그램이 

사용하던 방식인데 Win32 환경에서는 당연히 후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디폴트로 destript.ion 방식이 선택되어 있다. 

DOS charset 옵션은 과거와의 호환성 때문에 제공되는 옵션이므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Copy comments with files 옵션은 

파일을 복사할 때 설명도 같이 복사하도록 한다. 파일 설명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옵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 디폴트로 이

옵션은 선택되어 있지 않은 점이 의아하다. 이 옵션을 선택해 놓고 커맨더로 파일을 복사, 이동하면 destript.ion 파일에 작성되

어 있는 설명도 같이 복사, 이동되어 설명이 항상 파일을 따라 다니게 된다. 다만 탐색기나 기타 다른 파일 관리 프로그램으로 

복사하면 설명은 복사, 이동되지 않는 불편함이 있다. 

Read from both 옵션은 지정한 방식의 파일이 없을 때 다른 파일도 같이 찾아 보도록 한다. destript.ion 방식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file.bbs 형식으로 설명이 작성되어 있는 디렉토리를 열었을 때 이 옵션을 선택해야 설명이 보인다. 

설명을 편집할 때는 Files/Edit comments명령(단축키 Ctrl+Z)를 선택한다. 이 명령은 선택과는 상관없이 커서 위치의 파일 

하나에 대해서만 동작하며 여러 개 파일의 설명을 동시에 편집할 수는 없다. 



 

가운데 넓은 란에 설명을 작성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설명이 작성된다. 이미 설명이 작성된 파일에 대해서 이 명령을 실행하

면 설명을 편집할 수 있다. 이렇게 작성된 설명은 Show/Comments 명령(단축키 Ctrl+Shift+F2)으로 설명 보기 상태로 전환해

야 확인할 수 있다. 또는 설정 대화상자의 Display탭에서 Win32 스타일 툴팁 옵션을 선택하면 툴팁으로도 출력된다. 

 

이 기능은 파일에 별도의 설명을 달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기는 하지만 긴 파일 이름이 지원되는 Win32 환경에서

는 과거보다 다소 실용성이 떨어진다. 또한 설명이 제대로 관리되려면 모든 파일 관리를 커맨더로만 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나.파일 분할
 

이 기능은 큰 파일 하나를 여러 개의 조각으로 분할한다. 주로 작은 미디어에 큰 파일을 담아 이동하기 위해 사용한다. 예를 

들어 친구의 컴퓨터에서 내가 좋아하는 "자두-김밥.mp3"라는 파일을 발견했는데 이 파일을 집으로 가져 가고 싶다고 하자. 파

일 크기가 무려 5M나 되기 때문에 플로피 디스켓에는 담을 수 없으며 분할을 해야 한다. 일단 분할해서 이동한 후 다시 합치면 

원래 파일을 만들 수 있다. 

분할 압축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mp3는 어차피 압축해도 크기가 줄지 않기 때문에 파일 분할 기능이 더 빠르다. 분할하

고자 하는 파일을 선택한 후 Files/Split File 명령을 선택하면 다음 대화상자를 보여 줄 것이다. 



 

분할된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 경로와 분할 단위를 보여주는데 Automatic, 1.44M, 1.2M, 100M, 650M 등 여러 가지 크기

로 분할할 수 있으며 직접 분할 단위를 바이트 단위로 지정할 수도 있다. Automatic은 플로피 디스켓같은 이동식 저장 장치에 

직접 분할할 때 사용하는데 미디어의 남은 용량만큼 분할해 준다. 아래쪽의 Delete files on target disk 옵션은 이동식 디스크

를 먼저 지우고 분할하도록 한다. 

플로피 디스켓으로 복사하려면 1.44M를 선택하면 된다. 분할된 파일은 원래 파일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확장자는 001에

서 시작해서 999까지 일련 번호를 붙여준다. 자두-김밥.mp3는 자두-김밥.001, 자두-김밥.002, 자두-김밥.003, 자두-김

밥.004로 분할될 것이다. 그리고 원래 파일의 이름과 체크섬 저장을 위한 CRC 파일도 같이 생성되는데 복구할 때 에러 점검을 

위해 사용되며 없어도 상관없다. 

분할된 파일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큰 파일을 용량에 맞게 잘라놓기만 한 것이므로 도스의 copy 명령

으로 바로 합칠 수도 있다. 하지만 명령행에 분할 파일을 다 적어 주어야 하므로 커맨드의 Combine 명령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분할된 파일 중 하나를 선택해 놓고 Files/Combine 명령을 선택하면 다음 대화상자를 보여준다. 

 

합친 파일을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만 물어보는데 반대편 파일창의 경로가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다. OK 버튼만 눌러주면 

조각 파일들을 전부 합쳐 CRC 파일에 기록된 원래 파일명으로 저장하며 체크섬을 비교하여 제대로 복원되었는지도 점검해 준

다. 복원이 제대로 되었다면 분할된 파일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삭제해도 된다. 

요즘은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방법으로 파일을 이동해야 할 경우가 극히 드물다. 웬만

한 용량이면 메일로 보내도 되고 FTP 서버를 쓸 수도 있고 P2P로 파일을 보내는 방법도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파일을 분할해

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 하지만 알아두면 여전히 쓸 데가 있기는 하다. 인터넷에서 아주 기가막히게 재미있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장하고 싶은데 그 크기가 무려 1.2G나 된다고 하자. 이럴때 CD 한장에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분할한 후 두장

에 나누어 백업하는 수밖에 없다. 

다.인쇄
 

Files/Print 메뉴 안에는 세 개의 인쇄 관련 명령이 있는데 파일 목록과 파일의 내용을 각각 인쇄한다. 각 명령의 사용 방법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 

File list

 



선택한 파일들의 목록을 인쇄한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프린터로 출력하므로 보기 모드에 따라 출력 결과가 달

라진다. 자세히 보기일 때는 파일의 크기, 날짜 등도 같이 출력되며 간단히 보기일 때는 파일 이름만 출력된다. 트리 보기일 때

는 선택과는 상관없이 펼쳐진 모든 노드가 그대로 출력된다. 자세히 보기 모드에서 CmdEx 디렉토리의 목록을 인쇄하면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인쇄에 사용할 글꼴과 프린터 등을 선택할 수 있다. Show 옵션은 미리 보기할 페이지와 확대 비율을 지정하며 인쇄 결과와

직접적인 상관은 없다. Margins 버튼을 누르면 여백과 머리, 꼬리말을 지정할 수 있는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용자의 상하좌우 여백과 머리말 영역의 높이를 mm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머리말에는 용지 상단에 출력할 문자열을 입력하

는데 다음과 같은 예약어를 사용한다. 

 
 

예약어 설명 

%p 현재 페이지 

%t 총 페이지 

%d 인쇄할 디렉토리 

%D 현재 날짜 

%T 현재 시간 

%% % 문자 



 
 

디폴트 머리말은 %d - Page %p/%t로 되어 있는데 현재 디렉토리 명과 총 몇페이지 중 몇번째 페이지라는 것을 출력한다. 

Duplex 옵션은 양면 인쇄 옵션인데 이 옵션을 선택하면 짝수 페이지만 먼저 인쇄한 후 종이를 뒤집어 홀수 페이지를 인쇄함으

로써 용지를 절약하도록 해 준다. 인쇄 설정을 조정한 후 Print 버튼을 누르면 미리 보기가 그대로 프린터로 전송된다. 

File list with subdirs

 

File list 명령과 유사하되 서브 디렉토리의 목록도 같이 인쇄해 준다. 인쇄할 서브 디렉토리 깊이와 파일 유형을 선택할 수 있

다. 깊이가 깊은 디렉토리의 경우 일정 깊이까지만 인쇄하고 싶다거나 *.cpp;*.h와 같이 인쇄하고 싶은 파일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디폴트로 주어지는 옵션은 모든 깊이에 대해 모든 파일을 다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옵션대로 인쇄하고 싶으면 OK 버튼

만 눌러주면 된다. 나머지 인쇄 과정은 File list명령과 동일하다. 단, 이 명령은 FTP 서버에 대해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File contents

 

단축키 Ctrl+F9가 할당되어 있으며 파일의 내용을 인쇄한다. 이 명령은 커맨더가 직접 파일의 내용을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파일과 연결된 프로그램을 찾아 인쇄 명령을 전달해 준다. 예를 들어 텍스트 파일은 메모장을 불러 주고 워드 문서는 워드를 불

러준다. 연결 프로그램은 커맨더로부터 인쇄 명령인 print 쉘 명령을 전달받아 해당 문서를 인쇄하고 즉시 종료하므로 마치 커

맨더가 인쇄를 해 주는 것처럼 보인다. 윈도우즈는 파일을 열거나 인쇄하는 쉘 명령을 정의하고 있으며 문서를 다루는 프로그

램들은 이 쉘 명령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런 동작이 가능하다. 

print 쉘 명령을 인식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압축 파일안에 포함된 파일에 대해서도 

직접 인쇄가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연결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한 후 그 프로그램으로 파일의 내용을 인쇄해야 한다. 

라.검색
 

Commands/Search(단축키 Alt+F7) 명령은 조건에 맞는 파일들을 검색한다. 검색하고자 하는 디렉토리에서 Alt+F7을 누르

면 세 개의 페이지로 구성된 다음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General 페이지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검색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디폴트로 주어지는 옵션은 

선택한 디렉토리의 모든 파일로 되어 있는데 필드에 조건을 입력하면 조건에 맞는 파일만 검색된다. 

Search for는 검색할 파일에 대한 와일드 카드 표현식이며 *.txt;*.doc와 같이 조건을 지정하며 | 다음에 부정 조건을 지정할 

수 있다. ksh*.*는 ksh로 시작되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며 ksh*.*|*.bak은 그 중 백업 파일은 제외한다. *.*|t*\는 모든 파일을 

검색하되 t로 시작하는 서브 디렉토리(temp, test 등등)은 검색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뜻이다. 특정 파일 하나만 찾는다면 그 파

일 이름을 바로 적어주면 되는데 diary.doc 라고 적어주면 이 파일을 찾아준다. 

Search in은 검색을 시작할 서브 디렉토리이며 디폴트로 현재 디렉토리가 입력되어 있다. 물론 다른 위치로 바꿀 수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여러 개의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검색하도록 할 수 있다. c:\temp;c:\down은 두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검색한

다. 한번 검색했던 디렉토리는 히스토리에 기록되므로 콤보 박스의 목록에서 다시 선택할 수 있다. Drive 버튼은 검색을 시작할 

드라이브를 선택하는데 이 경우도 복수 선택할 수 있다. c:\;d:\는 C 드라이브와 D드라이브를 모두 검색한다.  

아래쪽의 두 옵션은 선택한 파일 또는 디렉토리만 검색하도록 하거나 압축파일 내부의 파일도 검색하도록 한다. 커맨더는 

UC2를 제외한 모든 압축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데 압축 파일을 풀어서 검색한 후 즉시 파일을 삭제한다. 

Find Text 옵션은 파일중에 특정한 문자열이 있는 파일을 검색할 때 사용하는데 파일의 이름뿐만 아니라 내용까지도 검색 조

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래쪽에는 대소문자 구분, 단어단위로 등의 일반적인 검색 조건 옵션이 있다. Hex 옵션을 선택했을 경

우 이진 검색도 가능하며 12 FF AB와 같이 16진수를 적어주거나 문자열과 혼합하여 "BM"04 00같은 검색식도 가능하다. 일반 

텍스트 검색시 \t는 탭 문자, \n은 개행 문자를 표현한다.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상당히 많아 복잡할 것 같지만 대부분 디폴트 옵션을 받아들이면 된다. Start Search 버튼을 누르면 

검색이 시작되며 검색중에 Cancel 버튼을 눌러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 검색 결과는 대화상자 아래쪽에 목록 형태로 표시된다. 

 

아래쪽의 버튼으로 검색 결과를 관리하는데 View는 검색된 파일을 리스터로 보는 것이고 New Search는 검색 결과창을 닫고 

다른 검색을 하도록 한다. Go to file은 검색된 파일은 파일창에 표시해 주는데 목록에서 파일을 더블클릭해도 된다. 검색한 파



일을 복사, 삭제, 보기, 편집 등의 작업을 하려면 일단 파일창으로 이동해야 하므로 먼저 이동해야 한다. Feed to listbox 명

령은 검색 결과를 파일창에 표시한다. 

 

특정 디렉토리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므로 현재 디렉토리 표시부에는 아무 것도 표시되지 않는다. 파일창에 목록이 나

타나면 일반 파일을 다루는 것처럼 복사, 삭제 작업을 할 수 있다. F2나 Ctrl+R을 누르면 원래 있던 디렉토리 목록으로 돌아간

다. 

Advanced 페이지에는 좀 더 상세한 조건으로 파일을 검색할 수 있는 옵션들이 있다.
 

 

따로 특별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컨트롤의 이름이 직관적이다. 일정한 날짜 범위에 있거나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분, 시간, 일, 주)안에 변경된 파일을 찾을 수 있다. File size는 파일 크기가 일정 크기 이상, 이하 또는 같은 파일을 

찾아주며 Attributes는 파일의 속성을 검색 조건에 포함시킨다. 

Find duplicate files는 이름이나 크기 또는 내용이 같은 이른바 중복 파일을 찾아 준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나 백업 목록에

서 중복된 파일을 찾는 것은 사람이 직접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작업인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내용이 완전히 같은 파일까지 찾

아 주므로 무척 편리하다. 중복된 파일은 점선 구분선으로 중복 그룹을 표시해 준다. 이 기능은 디렉토리내의 모든 파일을 다대

다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용량이 큰 디렉토리를 검색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Load/Save 페이지는 검색 조건을 별도로 저장해 놓거나 다시 불러온다. 지정할 수 있는 검색 조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매번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 불편하므로 검색 조건 자체에 이름을 주고 저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Save 명령은 현재 General, Advanced 페이지에 설정된 검색 옵션을 별도의 이름을 주고 저장하는데 알아보기 쉬운 이름을

주면 된다. Load 명령은 저장된 검색 조건을 읽어와 General, Advanced 페이지에 설정해 주며 Delete 버튼은 저장된 검색식을 

삭제한다. 이 기능은 검색 조건을 저장하는 것이지 검색 결과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색은 매번 다시 실행해야 한다. 하드 

디스크의 파일 목록은 항상 갱신되기 때문에 결과를 저장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 대화상자에서 저장해 놓은 검색식은 커스텀 필터나, 그룹 선택시에 미리 정의한 선택 타입이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므로 자

주 사용하는 검색식 몇개를 등록해 놓고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파일에 대한 *.* 검색식과 텍스트 파일에 

대한 검색식 *.txt를 등록해 놓을 경우 그룹 선택 대화상자(Gray +) 아래쪽에 이 검색식 이름이 표시된다. 

 

간단한 검색이라면 물론 직접 입력하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txt;*.doc;*.ini;*.wri|*.bak 정도 되는 복잡한 검색식은 이름을

주고 저장해 놓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마.인코딩
 

Files 메뉴의 Encode, Decode 명령은 파일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부호화하거나 복원한다. 부호화된 파일은 텍스트 포맷으

로 바뀌는데 이진 파일을 텍스트화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일반 사용자들은 이런 인코딩 기능을 직접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기능을 이미 쓰고 있다. 예를 들어 메일로 그림을 보낸다고 하자. 메일 프로토콜은 오로지 텍스트

만 보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림같은 이진 파일은 원칙적으로 보낼 수 없다. 그래서 그림 파일을 인코딩하여 메일로 보내면 

받는 쪽에서 다시 복원하여 원래 파일로 만들어 준다. 메일 서버나 클라이언트가 이런 작업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최종 사용자

들은 이런 중간 과정을 모르고 있는 것뿐이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이런 기능을 직접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XML도 물



리적인 포맷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 안에 그림이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직접 저장할 수 없다. 그래서 텍스트 형식으로 인

코딩하여 저장하고 불러올 때 다시 복원하는데 이런 기능을 만들고 테스트할 때 커맨드의 인코딩 기능은 굉장히 유용하다. 나

도 실무에서 이런 작업을 해 본적이 있는데 커맨더를 쓰기 전에는 UUEncde, UUDecode, Wincode같은 별도의 불편한 유틸리

티를 사용했었으나 커맨더를 알고부터는 이런 유틸리티들이 모두 내 하드 디스크에서 삭제되었다. 

인코딩/디코딩 기능을 이해하려면 별도의 인터넷 관련 서적을 참고하기 바란다. 왜 이런 파일 변환이 필요한지 어떤 식으로 

바이트를 조작해서 복원 가능한 텍스트 형태로 만드는지 이론적인 공부를 해 보면 재미있을 것이다. 커맨더의 인코딩 기능은 

굉장히 사용하기 쉽다. 그저 대상 파일을 선택해 놓고 Files/Encode 명령을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 

 

이 대화상자는 인코딩한 결과를 어떤 디렉토리에 저장할 것인지 어떤 형식으로 인코딩할 것인지를 물어본다. 커맨더는 세 종

류의 인코딩 방식을 지원하는데 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는 별도의 이론서를 보기 바라되 간단히 설명해 보면 MIME이 인터넷 

메일 포맷이며 UUE는 MIME보다 조금 오래된 형식이지만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XXE는 UUE의 개선판이라고 생각하면 된

다. 

Lines per file 옵션은 한 파일에 몇줄씩 기록할 것인지를 지정하며 Bytes per file은 한 파일에 몇 바이트씩 기록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두 옵션 모두 지정하지 않으면 한 파일에 모두 기록하되 크기를 지정하면 분할 인코딩된다. 인코딩 결과 확장자 b64, 

uue, xxe인 파일이 생성되는데 다음은 MIME 형식으로 비트맵 파일을 인코딩한 결과이다. 

 
 

MIME-Version: 1.0
 

Content-Type: application/octet-stream; name="커피 잔.bmp"
 

Content-Transfer-Encoding: base64
 

Content-Disposition: attachment; filename="커피 잔.bmp"
 

 
 

Qk2mQgAAAAAAAKYCAAAoAAAAgAAAAIAAAAABAAgAAAAAAABAAAASCwAAEgsAAJwAAACcAAAASlJr
 

AEpacwBCSloAQkpjAEpSYwBCUmsASkpjAEpScwBSWnsAUlpzAFprjABKWnsAUmOEAEJSYwBSY3sA
 

SkpaAFpjhABKWmsASmN7AFJSawBCQlIAQkpSAFJScwBaY4wASmOEADlCUgApKTkAQlpzACEpMQBC
 

....
 

 
 

도대체 저안에 무슨 그림이 있을까 싶겠지만 이 파일을 복원하면 원래의 비트맵 파일이 정확하게 복원된다. 복원할 때는 

Files/Decode 명령을 사용하며 복원 파일을 저장할 디렉토리 경로만 지정해 주면 된다. 



 

인코딩/디코딩은 파일의 내용을 변형하고 원래대로 복원 가능하다는 점에서 압축과 비슷하다. 하지만 압축과는 달리 이진 포

맷을 텍스트 포맷으로 바꾸므로 크기는 오히려 늘어난다. 17062바이트의 비트맵 파일이 23527바이트로 수십% 더 커졌다. 

최종 사용자 입장에서 이 기능은 거의 쓸 모가 없지만 개발자들은 이 기능을 활용할 곳이 아주 많다. XML이나 SGML같은 마

크업 언어를 프로그래밍할 때도 유용하며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도 인코딩 기능이 사용된다. 이진 파일을 직접 테이블에 넣을 

경우 BLOB 입출력이 아주 까다로운데 인코딩해서 text 필드에 집어 넣으면 훨씬 더 다루기 쉽다. 또한 복원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면 간단한 암호화에 응용할 수도 있다. 

바.이름 바꾸기
 

멀티 리네임(Multi Rename) 기능은 선택한 모든 파일의 이름을 일정한 규칙을 주고 한꺼번에 바꾸어 주는 기능이다. 워낙 옵

션이 다양해 기능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별도의 툴이라고 해도 될 정도다. 이름 변경 대상을 선택해 놓고 Files/Multi Rename

(Ctrl+T)를 선택하면 이름 변경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CmdEx 디렉토리의 file1.txt~file4.txt까지 선택해 놓고 Ctrl+T를 눌러 보

자. 

 

아래쪽에 선택한 파일의 목록이 있고 위쪽에 이름 변경 규칙을 지정하는 컨트롤들이 있다. 목록에는 파일의 원래 이름(Old 

name)과 변경 후의 이름(New name)이 표시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을 주지 않았으므로 두 이름은 동일하다. 위쪽의 컨트롤에서 

규칙을 제공하면 목록의 New name에 새 이름이 표시되어 이름이 어떻게 바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이름 변경은 Start버튼

을 눌러야만 적용된다. 

규칙은 마스크로 지정하는데 파일명과 확장자에 대해 각각 마스크를 지정한다. 마스크는 [ ] 괄호안에 일정한 문법을 가지는

서식으로 지정하는데 예를 들어 [N]은 원래 파일명을 의미하며 [E]는 원래 확장자를 의미하며 [C]는 일련 번호를 붙여준다. 

이 툴은 이름과 확장자에 대해 서식을 지정하고 가운데 .을 붙여 이름.확장자 형식으로 새 이름을 결정한다. 마스크 아래쪽에는 

서식을 삽입해 주는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으로 서식을 삽입해도 되고 아니면 직접 마스크를 편집할 수도 있다. 

[ ] 괄호에 들어 있지 않은 문자들은 그대로 새 파일명에 적용된다. 구체적인 문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몇가지 예를 보여 주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다. 대화상자에서 이 서식들을 직접 입력해 보면서 New name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해 보아라. 

결과를 보면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만 대충 봐두도록 하고 서식의 정확한 문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도록 하자. 

 
 

 
 

대화상자의 나머지 부분은 문자열 치환, 일련번호 설정, 대소문자 변환 등의 규칙을 지정한다. 카운터는 [C]서식에 의해 붙

여지는 일련 번호를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Start at에 시작값, Step by에 증가값, Digits에 자리수를 지정한

다. 일련 번호는 반드시 숫자가 아니어도 되며 알파벳으로 일련 번호를 붙일 수도 있다. 몇가지 예를 보자. 

 
 

 
 

마스크에 [C] 서식만 사용하면 이 규칙대로 일련 번호가 매겨진다. 또는 [C:시작+증가:자리수] 형식으로 일련 번호 형식을 

직접 지정할 수도 있다. [C:2+3:2]는 2부터 시작해서 3씩 증가하는 두자리수의 일련 번호 02, 05, 08, 11을 생성한다. [C] 서

식은 목록에 있는 파일 순서대로 일련 번호를 붙이는데 만약 번호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목록에서 파일 순서를 직접 바꾸어

주면 된다. 파일을 드래그하거나 Shift+아래위 커서 이동키로 이동시키면 일련 번호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문자열 치환 기능은 파일명에 있는 특정 문자열을 찾아 다른 문자열로 바꾼다. 예를 들어 data_company.bin 파일에 대해 

company를 co로 짧게 바꾸거나 "회사"라는 한글로 변경할 수 있다. 치환은 마스크가 모두 적용된 후에 이루어진다. 

대소문자 지정은 아주 쉽다. Unchanged는 원래 파일명의 대소문자 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며 모두 대문자(FILE,TXT), 모두 

소문자(file.txt), 첫문자만 대문자(File.txt), 매 단어마다 대문자(File.Txt) 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옵션은 서식이 모두 적용되

고 문자열 치환까지 한 후에 마지막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문자 형태로 붙인 일련 번호나 치환된 문자까지도 이 옵션대로 대소

문자가 바뀐다. 

Load/Save setting은 복잡한 이름 변환 규칙에 이름을 주어 저장해 놓고 여러번 적용할 때 사용한다. 콤보 박스를 열어 보면 

Save, Load 등의 항목이 있는데 설정한 규칙을 저장할 때 Save 명령을 선택한 후 적당한 이름을 주면 된다. 저장된 규칙은 콤

보 목록에 나타나므로 반복 적용하기에 편리하다. 대화상자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보기가 제공되기 때문에 직관적이며 쉽

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다음 도표는 마스크에 사용할 수 있는 서식의 문법에 대한 예이다. 구체적인 문법보다 예를 몇가지 보여주면 예를 통해 스스

로 문법을 익힐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서식은 대소문자를 구분하므로 직접 입력할 때는 대소문자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커

맨더의 도움말에 있는 예를 그대로 번역하였다. 

파일 마스트 확장자 마스크 설명 

[N]백업 bak 원래 파일명 뒤에 "백업"을 붙여주고 확장자는 bak로 변경한

다. 

파일[C] txt 파일 이름을 file에서 "파일"로 변경하고 일련 번호를 붙인다. 

[N1-2][C] [E1] 원래 파일명의 앞 두자만 취하고 일련 번호를 붙이며 확장자

의 첫자만 사용한다. 

[P]의[N] [E] 부모 디렉토리 이름과 "의" 다음에 원래 파일명을 붙인다. 

[N1-4]-[Ca+1:1] [E] 원래 있던 일련 번호 1,2,3,4를 a,b,c,d로 변경한다. 

Start at Step by Digits 일련 번호 

1 1 1 1,2,3,4 

2 2 1 2,4,6,8 

1 1 3 001,002,003,004 

a 1 1 a,b,c,d 

a 2 2 aa,ac,ae,ag 



 
 

 
 

서식의 문자가 많기는 하지만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잘 작성되어 있다. 서식을 다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도움말을 

참고하면서 사용한다면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름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파일의 실제 이름을 바꾸기 전에 미리보기까지 보여주

기 때문에 엉뚱한 작업을 할 위험은 거의 없다. Result list 버튼은 어떤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결과를 보

여 준다. 커맨더는 작업 결과를 임시 디렉토리의 텍스트 파일에 저장해 둔다. 

서식 설명 

[N] 원래 파일명이다. 

[N2-5] 원래 파일명의 2번째 글자에서부터 5번째 글자까지이다. 첫번째 글자가 1번이며 한글

같은 DBCS 문자도 한 글자로 취급된다. abcdefgh.ext에서 bcde까지를 취한다. 

[N2,5] 원래 파일명의 2번째 글자에서부터 5글자분이다. abcdefgh.ext에서 bcdef까지를 취한

다. 

[N2-] 원래 파일명의 2번째 글자에서부터 끝까지를 취한다. 

[-8,5] 원래 파일명의 끝에서부터 8번째 글자에서부터 5글자분이다. 

[-8-5] 원래 파일명의 끝에서부터 8번째 글자에서부터 끝에서부터 5번째 글자까지를 취한다. 

[2-5] 전체 경로의 2~5번째 글자까지이다. 드라이브, 디렉토리, 파일명, 확장자까지도 포함된

다.  

[P] 부모 디렉토리 이름이다. 파일이 c:\CmdEx 디렉토리에 있을 때 CmdEx를 취한다. 

[E] 원래 확장자이다. 이 뒤에 숫자, -, 콤마 등으로 범위를 지정하는 방식은 [N] 서식과 동일

하다. 

[C] 일련 번호를 붙인다. 대화상자의 Define counter 옵션에서 설정한 일련 번호를 취한다. 

[C10+5:3] 10부터 시작하여 5씩 증가하는 3자리수의 일련 번호를 붙인다. 직접 형식을 지정했으

므로 Define counter 옵션을 적용받지 않는다. 

[Caa+1] aa부터 1씩 증가하는 일련 번호를 붙인다. aa, ab, ac, ad 식으로 번호가 붙여진다. 

[d] 파일의 수정 날짜. /는 파일명에 쓸 수 없으므로 -로 바뀐다. 

[Y] 4자리의 연도 

[M] 두자리의 연도 

[D] 두자리의 날짜 

[t] 파일의 수정 시간. :은 파일명에 쓸 수 없으므로 점으로 바뀐다. 

[h] 2자리의 시간이며 항상 24시간 단위이다. 

[m] 분 

[s] 퀴즈 : 과연 뭘까? 

[U] 이 서식 이후는 모두 대문자 

[L] 이 서식 이후는 모두 소문자 

[F] 이 서식 이후 처음 문자만 대문자 

[n] 이 서식 이후 원래 파일의 대소문자 유지 

[[] [ 문자 

[]] ] 문자 



 

Undo 명령은 마지막 이름 바꾸기 작업 기록을 거꾸로 실행하여 원래 파일명으로 복원해 준다. 작업 결과를 파일에 저장해 

놓기 때문에 대화상자를 닫았다가 다시 열어도 Undo가 가능하다. 

이상으로 커맨더의 강력한 이름 바꾸기 툴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정말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이런 이름 바꾸기 작업을 어

디다 쓸까 싶겠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테스트 문서들을 관리하는데 아주 유용하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가 많이 보급되어 있는

데 이 카메라들이 그림 파일에 대해 붙여 주는 이름이 pic0000.jpg 따위라 이런 파일들에 일정한 이름을 붙여 주고 싶을 때도

실용적이다. 공개 자료실을 검색해 보면 파일 이름만 전문적으로 관리해 주는 툴들이 몇가지 있는데 커맨더만큼 잘 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다. 

 
 



7.특수 기능
 

가.파일 비교
 

Files/Compare By Content 명령은 두 파일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디가 바뀌었는지 알려 준다.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두 사람

이 같은 파일의 복사본을 동시에 수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명령

을 선택하기 전에 비교할 두 파일을 선택해 놓아야 하는데 커맨더는 현재 파일창의 상태에 따라 비교할 파일을 다음 우선 순위

에 따라 선택한다. 

 
 

① 두 파일 이상이 선택되어 있으면 앞쪽 두 파일을 비교한다. 한 디렉토리의 파일을 비교할 때는 이 방법이 가장 편하다. 

② 양쪽 파일창에 한개씩의 파일이 선택되어 있으면 이 파일들을 비교한다. 

③ 한쪽 파일창에만 파일이 선택되어 있으면 반대편 파일창의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과 비교한다. 

④ 파일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활성창의 커서가 있는 파일과 반대편 파일창의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과 비교한다. 

⑤ 3,4번의 경우 반대편 파일창에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없으면 비교 대화상자만 열어준다. 대화상자가 열린 후 비교할 파

일은 직접 선택해 주어야 한다. 

 
 

비교할 두 파일이 같은 디렉토리에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보통 ④번 케이스가 가장 많다. 두 디렉토리에 보관된 두 파일

을 비교할 경우인데 비교할 파일에 커서를 두고 이 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예제로 제공되는 CmdEx 디렉토리의 Src1과 Src2 디

렉토리를 각각 좌우 파일창에 선택해 놓고 커서를 Src1 디렉토리의 Paint5View.cpp에 위치시킨다. 

 

보다시피 Src2에도 같은 이름을 가지는 파일이 있으므로 이 두 파일이 비교될 것이다. 이런식으로 비교할 파일이 있는 디렉

토리를 양쪽에 미리 열어 놓거나 아니면 비교 대상 파일을 직접 선택하는 작업을 먼저 해 두어야 한다. Files/Compare By 

Content 명령을 내리면 다음과 같은 파일 비교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두 파일의 비교 결과를 보여준다. 



 

좌우 양쪽에 파일의 내용을 보여주며 어떤 파일에 대한 비교 결과인지가 나타나있다. 이 대화상자에서 직접 비교할 파일을 

지정하려면 양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 직접 원하는 파일을 열고 Compare 버튼을 누른다. 중앙에는 파일 내용창이 두 개 있

는데 가운데 스크롤 바는 하나만 있으며 이 스크롤 바로 두 파일 내용을 동시에 스크롤 하며 살펴본다. 

비교 결과 다른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두 파일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할 수 있다. 대화상자의 아래쪽에는 비교 결과 몇

군데가 다른지가 표시되는데 이 두 파일의 경우 6군데가 다르다. Next difference, Previous difference 버튼은 다음, 이전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Next 버튼을 계속 누르면 두 파일의 다른 부분을 순서대로 살펴볼 수 있다. 

Font 버튼은 파일 내용 출력에 사용할 글꼴을 지정하며 버튼은 검색, 버튼은 계속 검색 버튼이다.양쪽 파일창은 수평으

로 배치되어 있는데 버튼을 누르면 수직으로 배치된다. Case sensitive 옵션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여 비교하도록 하는데 C나 

자바 소스같이 대소문자를 구분하는 문서는 이 옵션을 선택한 후 비교해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 Binary는 이진 비교하도록 

하며 비교 결과도 16진 덤프로 나타난다. 

이 대화상자는 리스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으며 또한 이 대화상자가 실행중인 동안에 커맨더를 게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여러 건의 비교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만약 비교 대상 파일이 완전히 같다면 비교 대화상자 대신 다음

메시지 박스만 출력된다. 

 

두 파일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비교 결과를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뜻이다. 커맨드는 연속된 공백만 다른 부분은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void main이라는 문장과 void     main이라는 문장은 다르다고 보고하지 않는데 보통 소스에서 둘 이상의

공백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백까지 의미있는 문서도 있을 수 있으므로 공백 비교 옵션을 두는 것이 좋으나 그렇

지 못해 조금 아쉽다. 커맨더외에도 파일의 내용을 비교해 주는 유틸리티들이 많이 있는데 전문 유틸리티에 비해 커맨더의 파

일 비교는 조금 부족한 면이 많다. 

나.디렉토리 동기화
 

이 기능은 두 개의 디렉토리와 그 서브 디렉토리까지 비교하여 어떤 파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해 주고 두 디렉토리 내

용을 동기화한다. Commands/Synchronize Dirs 명령을 선택하면 디렉토리 동기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명령을 실행하기 

전에 양쪽 파일창에 비교할 디렉토리를 미리 열어 두면 비교 대상 디렉토리를 초기화해 주므로 편리하다. CmdEx 예제의 Src1, 



Src2를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이 명령을 실행해 보자. 

 

대화상자 위 좌우 양쪽에 비교할 디렉토리가 표시되어 있는데 버튼을 눌러 언제든지 다른 디렉토리로 변경할 수 있다. 가

운데 있는 *.* 콤보 박스에는 어떤 파일들을 비교할 것인지 필터를 지정하며 ;로 여러 개의 와일드 카드 표현식을 지정하거나 |

로 제외할 파일들을 지정할 수 있다. 

비교할 디렉토리와 파일 조건을 지정한 후 Compare 버튼을 누르면 비교 결과가 아래쪽 목록에 나타난다. Compare옆의 4가

지 조건에 따라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조건들은 잠시 후 알아 보도록 하자. 비교 목록의 가운데에는 아이콘들이 표시되

어 있는데 이 아이콘들의 의미부터 알아보자. 

 
 

 
 

디렉토리 비교 결과를 아이콘과 색상으로 보여주므로 어떤 파일이 추가, 삭제, 편집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파일 목록이 

너무 많을 때는 원하는 조건의 파일만 표시하도록 대화상자 중앙의 Show 옵션을 조정한다. Show 옵션은 보여줄 파일 종류를 

선택하는데 디폴트는 모든 파일을 다 보여 주도록 되어 있다. 만약 양쪽이 같은 파일 목록은 관심없다면 버튼을 눌러 이 옵션

을 꺼 버리면 비교 결과가 다른 파일 목록만 볼 수 있다. 

아이콘 설명 

 현재 설정된 조건으로 비교해 본 결과 좌우 양쪽의 파일이 같다는 뜻이다.  

 비교 결과 왼쪽에 있는 파일이 더 최신이거나 오른쪽에 이 파일이 없다는 뜻이다. 따라

서 디렉토리를 동기화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해야 한다. 

 반대로 오른쪽 파일이 더 최신이거나 왼쪽에 이 파일이 없으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

로 복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두 파일이 다르기는 다른데 어떤 방향으로 복사해야 할지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날짜

가 같거나 아니면 날짜 무시 옵션을 선택했을 때 이 아이콘이 나타난다. 

 FTP와 로컬 디렉토리를 비교할 때만 나타나며 원격지 파일이 유닉스 서버의 텍스트인 

경우만 두 파일이 같다는 뜻이다. 

 파일을 아직 비교하고 있다는 뜻이며 비교중에 임시로 나타난다. 내용까지 같이 비교

할 때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아이콘이 잠시 나타난다. 



duplicates는 양쪽에 모두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주고 singles는 한쪽에만 있는 파일 목록을 보여준다. 변경된 파일에는 관심

없고 추가, 삭제된 파일 목록만 보고 싶을 때는 singles만 선택하면 된다. Show 옵션은 변경하는 즉시 효과가 나타나므로 비교

를 다시 수행할 필요가 없다. Compare 버튼 옆에는 비교 방식을 지정하는 5개의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들에 대해 알아보자. 이 

옵션을 변경했으면 Compare 버튼을 눌러 비교를 다시 해야 한다. 

By content

 

커맨더가 파일을 비교할 때는 주로 크기와 날짜를 참조한다. 일단 크기가 다르면 두 파일은 같은 파일이 아님이 분명하다. 크

기가 같다면 날짜를 비교해 보고 어떤 파일이 더 최신인지를 판단해 낸다. 이름도 같고 크기도 같고 날짜까지 같다면 이 두 파

일은 동일한 파일일 확률이 99% 이상이며 이 경우 커맨드는 두 파일에 같다는 판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것이 같아도 내용이 틀릴 수는 있는데 어떤 경우인가 하면 파일의 내용중 일부를 같은 길이로 편집했을 때이다. 

"착한사람.txt" 파일에서 "김상형"이라는 이름을 "김완" 이나 "황보꺼벙" 으로 바꾸면 크기가 달라지지만 "정창모"나 "박미영"으

로 바꾸면 크기에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는 두 파일의 내용까지 비교해 봐야 파일의 동일성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이 옵션을 선택하고 비교하면 비교 시간이 좀 더 걸린다. 내용까지 비교해 보면 아주 정확한 비교가 될 것 같지만 사실 이 옵

션을 사용할 필요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파일을 편집한 후 일부러 조작하지 않으면 파일의 시간이 바뀌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

도 다른 파일로 판별할 수 있다. 

ignore date

 

두 파일을 비교할 때 날짜는 고려하지 않고 이름과 파일 크기만 본다. 물론 By content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내용도 비교

해 볼 것이다. 이 옵션으로 비교했을 경우 복사 방향은 알 수 없으며 파일이 같은지 다른지만 판정해 준다. 어떤 파일이 최신인

지 커맨더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복사 방향을 지정해 주어야 한다. 

Subdirs

 

복사 대상 디렉토리에 포함된 서브 디렉토리까지 같이 비교한다. 백업이나 복사 확인 등을 위해서는 당연히 이 옵션을 선택

해야 한다. 

Only selected

 

이 옵션은 동기화 명령을 호출하기 전에 메인 윈도우에 선택 파일이 있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데 선택된 파일만 비교한다. 

특정 몇개의 파일에 대해서만 동일성 여부를 조사하고 싶을 때 이 옵션을 사용한다. 

Asymmetric

 

이 옵션의 의미는 조금 어렵다. 번역하자면 비대칭 비교라는 뜻인데 두 디렉토리를 동등한 비교 대상으로 보지 않고 왼쪽 디

렉토리를 원본으로, 오른쪽 디렉토리를 사본으로 보고 비교한다. 즉 왼쪽의 백업으로 오른쪽 폴더가 만들어졌다고 보는 것이

다. 이 옵션으로 비교할 경우 왼쪽에 없는 파일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 파일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요런 아이콘이 나타

난다. 오른쪽에 있는 파일이 원본인 왼쪽에서 사라졌으므로 백업에도 이 파일이 필요없다는 뜻이다. 

조금 어려우므로 실제 예를 보도록 하자. C:\MyData라는 폴더는 개인의 중요한 문서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워낙 중요한 파

일들이라 D:\Backup이라는 폴더에 이 디렉토리 내용을 항상 백업해 놓는다고 하자. 백업된 상태에서 두 디렉토리 내용은 다

음과 같이 같아진다. 



 

두 디렉토리의 파일 목록과 파일의 내용도 완전히 동일하다. 이 상태에서 C:\MyData에 원고.doc가 추가되었고 일기.doc는 

편집되었으며 보고서.hwp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져 삭제되었다고 하자. 이 상태에서 두 디렉토리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이 

비교될 것이다. 

 
 

 
 

일기.doc 원본이 편집되었으므로 이 파일은 다시 백업해야 하며 원고.doc는 새로 추가되었으므로 이 파일도 새로 복사되어

야 한다. 나머지 파일은 백업과 같으므로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그렇다면 원본에서 사라진 보고서.hwp는 어떻게 되어야 하는

가? 이 파일이 왼쪽에 없으므로 다시 가져와야 할까? 두 디렉토리가 동등하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만 원본과 백업의 관계

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백업이란 어디까지나 원본의 충실한 사본이기 때문에 원본에서 사라진 것은 백업에서도 사라져야 하

며 따라서 D:\Backup 디렉토리에 있는 보고서.hwp는 정확한 백업을 위해 삭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Asymmetric 옵션은 바로 이런 원본과 백업 디렉토리를 동기화할 때 사용하는 옵션이다. 원본은 백업으로 복사되지만 백업은 

다시 원본으로 올 필요가 없다. 이 옵션은 원본에 없는 백업은 삭제하는 것으로 표시해 주며 만약 원본보다 더 최신의 백업이 

있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면 표시 대신 빈 아이콘을 표시해 준다. 별로 어려운 내용도 아닌데 예를 자세해 들다보니 괜히 설명

이 좀 길어진 것 같다. 

 
 

비교 옵션을 변경한 후에는 항상 Compare버튼을 눌러 다시 비교해야 한다. 비교 결과만 확인하고 이 대화상자를 닫을 수도 

있고 두 디렉토리가 같은 내용을 가지도록 하고 싶다면 Synchronize 버튼을 눌러 동기화한다. 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작업을

하게 될지 대화상자를 보여줄 것이다. 

일기.doc
편지.hwp
보고서.hwp
주소록.xls
금전출납부.txt
할일 목록.txt

C:\MyData

일기.doc
편지.hwp
보고서.hwp
주소록.xls
금전출납부.txt
할일 목록.txt

D:\Backup

백업

C:\MyData 비교 결과 D:\Backup 

일기.doc 왼쪽이 더 최신 일기.doc 

편지.hwp 동일 편지.hwp 

  왼쪽으로 복사 보고서.hwp 

주소록.xls 동일 주소록.xls 

금전출납부.txt 동일 금전출납부.txt 

할일 목록.txt 동일 할일 목록.txt 

원고.doc 오른쪽으로 복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몇개의 파일이 복사되는지, 반대로는 몇개나 복사되는지를 보여준다. 복사 경로를 중간에 바꿀 수도 있

다. 이 대화상자에서 결과를 확인하고 OK 버튼을 누르면 비교 결과 아이콘대로 파일을 복사한다. 즉 요렇게 표시된 파일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복사하고 요렇게 표시된 파일은 반대 방향으로 복사된다. 비대칭 비교시 요렇게 표시된 파일은 하드 

디스크에서 사라질 것이다. 

두 디렉토리를 동기화한 후 다시 비교해 보면 전부 같은 파일만 남게 되므로 비교 결과는 모두 로 나타날 것이다. 즉, 두 디

렉토리가 완전히 동일한 파일을 가지도록 동기화된 것이다. 동기화란 사실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파일을 몽땅 비교해 보

고 더 최신 파일로 바꿔치기해 주는 것이다. 비교 옵션 선택하고 비교한 후 Synchronize 버튼만 눌러주면 동기화가 완료된다. 

만약 서로 다른 파일에 대해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살펴 보고 싶다거나 직접 동기화 작업을 하고 싶다면 비교 목록에서 파일

을 수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커맨더의 판단은 정확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날짜가 더 오래된 파일이 진짜인 경우도 있고 불필

요하게 생긴 찌거기가 있을 수도 있다. 어쨋든 다양한 이유로 수작업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비교 목록의 팝업 메뉴

를 활용한다. 

 

이 메뉴를 보면 각 파일에 대해 보기, 삭제 명령이 있고 다른 파일에 대해서는 직접 비교도 해 볼 수 있다. 두 파일이 다르다

면 과연 어떻게 다른지 앞에서 알아본 파일 비교 명령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복사 방향을 강제로 바꿀 수도 있으므로 직

접 동기화 방식까지 간섭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디렉토리 동기화 기능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이 기능은 별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아주 상세하고 강력

하게 작성되어 있다. 이런 좋은 기능을 어디다 써먹을 수 있을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도록 하자. 

 
 

1.노트북과 데스크탑의 동기화에 활용한다. 컴퓨터를 두 대 이상 쓰는 사람은 항상 데이터의 동기화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집에서는 데스크탑을 쓰고 밖에서는 노트북을 쓸 경우 두 컴퓨터의 파일을 항상 동기화해야 하는데 이럴 때 동기화 기능이

아주 유용하다. 변경된 것을 직접 보면서 동기화할 수 있으니 중요한 파일을 잃을 위험도 거의 없다. 

2.CD-ROM으로 주요 데이터를 백업받았을 때 과연 제대로 구워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CD로 구워놓고

원본을 삭제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CD 미디어가 불량이었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파일 내용까지 같이 비교해 보면 CD-

ROM의 백업 충실도를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3.백업용으로 아주 제격이다. 개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에 수백메가의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의 완벽한 사본을 유지하

고 싶다면 Asymmetric 옵션으로 동기화하면 된다. 매번 수백메가나 되는 자료를 풀 백업할 필요없이 바뀐 파일만 골라 복사

할 수 있어 편리하다. 

4.여러 사람이 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할 때 서로 수정한 파일을 병합할 때 사용한다. 소스의 변경된 곳을 확인하면서 코드

를 합칠 수 있다. 물론 이런 목적이라면 소스 세이프라는 편리한 툴이 있지만 불가피하게 수동 동기화를 해야 할 경우가 아주

많다. 

 
 

물론 이 외에도 동기화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은 무궁 무진하다. 커맨더의 많은 기능들 중에 개인적으로 무척 마음에 드는

기능이며 아주 실용적으로 잘 만드어 놓은 것 같다. 

다.볼륨 라벨 편집
 

다음은 아주 쉽고 단순한 기능 세 가지를 알아 보자. Commands/Volume Label 명령은 하드 디스크의 볼륨 라벨을 변경한

다. 볼륨 라벨은 쉽게 말해서 하드 디스크의 이름이며 단순한 문자열이므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다. 

 

이 대화상자에서 원하는 볼륨 이름을 입력하고 OK 버튼을 눌러 주면 된다. Commands/System Information 명령은 시스템

의 구성 정보를 보여 준다. 



 

하드웨어와 운영체제 관련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관련 정보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전문 벤치마크 소프트웨어에 비해 보여주

는 정보가 사실 무척 미약한 편이다. 이 기능은 실용성보다는 그냥 구색을 갖추기 위해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 

Commands/Run DOS 명령은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 준다. 단순히 cmd.exe를 실행해 주는 것 뿐 별다른 기능은 아니다. 

 
 



8.설정
 

이 장에서는 설정 조정을 통해 커맨더의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본다. Configuration/Options 메뉴를 선택하

면 설정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이 대화상자에서 대부분의 설정을 조정할 수 있다. 모두 11개의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Packer, Langunage 등의 설정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 부분에서 설명을 했으므로 여기서는 나머지 설정에 대해서만 알아 보

도록 한다. 

설정 대화상자는 프로퍼티 시트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옵션을 변경한 후 Apply 버튼을 눌러 즉시 적용할 수 있다. 옵션의 이

름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만 있으면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 있어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보면

된다. 

가.모양
 

커맨더의 모양을 지정하는 옵션은 Layout, Font, Color 페이지에 있다. 먼저 첫번째 페이지인 Layout 페이지를 보자. Layout

의 옵션들은 모두 Show로 시작되는데 화면 각 부분을 보일 것인가 숨길 것인가를 지정한다. 메인 윈도우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서대로 옵션들이 배치되어 있어 이해하기도 쉽다. 

 

명령행이나 버튼바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옵션을 해제하여 파일 목록을 좀 더 크게 볼 수 있다. 드라이브 버튼은 두 

가지 추가 옵션을 가지는데 양쪽 파일창에 각각의 드라이브 버튼을 만들 것인지, 아이콘을 평면형으로 쓸 것인지를 지정한다. 

제일 아래에 있는 Flat user interface 옵션은 상태란이나 드라이브 콤보의 버튼들을 평면으로 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Font 페이지는 커맨더의 파일 목록, 메인 윈도우, 대화상자에 대해 어떤 폰트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이 강좌에서는 커

맨더를 설치한 직후에 모두 굴림 9 포인트로 변경했는데 한글 환경에서는 굴림 글꼴이 가장 가독성이 높다. 평소에 즐겨 사용하

는 글꼴이 있다면 원하는대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대화상자의 글꼴은 8~10포인트 정도의 작은 글꼴만 사용해야 하는데 너무 

큰 글꼴을 사용하면 대화상자의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궁서 20 포인트로 설정해 놓고 복사 대화상자를 띄운 모습이다. 



 

글꼴이 너무 커져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다. 대화상자의 모든 컨트롤은 기본 글꼴의 크기에 맞게 확대되어야 하나

커맨더는 이런 처리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커맨더가 요구하는 글꼴 크기를 지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는 엄밀히 말하자면 버그

라고도 할 수 있으나 임의의 글꼴을 모두 지원하기는 사실상 무척 어렵다. 커맨더의 개발자들은 글꼴 크기에 제한을 둠으로써 

코드를 가볍게 하는 정책을 채택한 것 같다. 

Font 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Symbol size 옵션은 파일 목록에 나타나는 아이콘의 크기이다. 16x16, 32x32 두 가지 옵션이 

미리 입력되어 있고 24x24, 48x48같은 임의의 크기를 직접 입력해 줄 수도 있다. 파일 목록의 글꼴을 크게 확대했다면 아이콘

도 같이 확대해 놓고 쓰면 보기에 시원하고 좋다. 그러나 아이콘의 크기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면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므로 가

급적이면 표준 크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음은 이 옵션을 4가지 단계로 조정해 본 것이다. 

 
 

 
 

글꼴 크기가 9~12 포인트 사이라면 역시 16x16이 가장 보기 좋고 시력이 좋지 않아 글꼴을 키웠다면 32x32를 쓰는 것이 좋

다. 

Color 페이지에서는 글꼴, 선택 색상, 커서 색상을 변경할 수 있고 커서와 선택 색상에 대해 반전 효과를 줄 수 있다. 여기서 

커서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 커서가 아니라 포커스를 보여 주는 사각 프레임을 의미한다. 이 강좌에서는 선택 색상을 파란색으

로 반전시켜서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원하는대로 변경할 수 있다. 

Color 페이지의 아래쪽에 있는 Define colors by file type버튼을 누르면 파일 종류별로 색상을 지정할 수 있다. 다음 대화상

자에서 파일 종류별 색상을 지정하거나 편집한다. 중앙의 목록에는 지정된 타입과 색상이 표시되는데 최초 목록은 물론 비어

있다. 

    

8x8 16x16 24x24 32x32 



 

오른쪽의 Add, Edit, Delete 버튼으로 타입별 색상 지정을 편집한다. Add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 

원하는 파일 타입을 와일드 카드 표현식으로 써 주거나 미리 정의된 타입을 선택한다. 또는 Define 버튼을 눌러 파일의 이름뿐

만 아니라 속성이나 날짜로도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원하는 타입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누르면 색상 선택 대화상자가 나타나며 여기서 원하는 색상을 고르면 된다. 위 예에서는 

*.exe에 분홍색, *.txt에 파란색을 지정하였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파일 타입에 대해 색상을 지정하면 파일 목록이 색상별로 울

긋 불긋하게 표시되어 파일 종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러나 이 기능을 너무 남용하면 눈이 피로해질 것 같다. 

파일 타입 목록에 여러 개의 타입 지정을 줄 수 있는데 이 지정에도 우선 순위가 있으며 각 조건을 드래그하여 우선 순위를 

조정한다. *.txt에 파란색, a*.*에 빨간색이 지정되어 있을 때 a.txt의 색상이 어느 조건을 따를 것인가는 어느 조건이 더 위에 있

는가로 결정된다. 더 우선 적용할 조건을 위에 배치해야 한다. 

나.동작
 

Operation 탭에는 커맨드의 동작 방식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 유용한 옵션들이 많이 있다. 파일 설명에 관련된 옵션들은 앞에

서 알아 보았으므로 나머지 옵션들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Mouse selection mode

 

파일 목록에서 파일을 선택할 때 어떤 마우스 버튼을 쓸 것인가를 지정한다. 디폴트는 오른쪽 버튼으로 되어 있지만 왼쪽으

로 바꾸는 것이 더 편리하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쓸 때는 Ctrl, Shift 키와 조합하여 파일을 선택하며 이미 선택이 있는 상태에

서 왼쪽 클릭은 기존 선택을 해제한다. 이때 오른쪽 버튼은 팝업 메뉴 호출 기능을 가진다. 

오른쪽 버튼을 쓸 때는 이 버튼으로 선택과 해제를 토글할 수 있고 버튼을 누른 채로 드래그하면 마우스가 지나가는 파일들

이 선택/해제된다. 마키 셀렉션이 되기 때문에 복수 개의 파일을 선택할 때는 편리하지만 팝업 메뉴 호출이 좀 불편해진다. 오

른쪽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리거나 아니면 단축키 Shift+F10을 눌러야 팝업 메뉴가 호출된다. 이때 왼쪽 버튼은 별다른 기능

을 가지지 않으며 커서만 옮겨 준다. 

두 옵션을 바꿔 가며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더 편리한 옵션을 선택하되 왼쪽 버튼을 쓰는 것이 더 편리한 것 같다. 마키 셀렉

션이 안된다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탐색기와 호환되는 방법이라 익숙하고 팝업 메뉴 호출도 빠르다. 

Selection(with Gray +)

 

오른쪽 키 패드에 있는 Gray +, * 버튼으로 선택을 변경할 때 디렉토리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 아닌가를 지정한다. Gray 

+(그룹 선택), Ctrl+Gray +(전체선택), Ctrl+Gray *(선택 반전)시에 이 옵션이 적용되며 디폴트는 파일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이 옵션을 Also select directories로 변경하면 디렉토리도 선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 옵션을 바꿔 가며 Ctrl+Gray +를 눌러 보

도록 하자. 

 
 



 
 

Quick search

 

퀵 서치 기능이란 파일 목록에서 원하는 파일의 첫부분을 직접 타이프하여 찾는 기능이며 탐색기에도 이 기능이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이 아주 많은 디렉토리에서 file.txt를 찾아서 선택하고 싶다면 f, i, l, e를 차례대로 타이프하면 글자들이 입력될 때마

다 가장 근접된 파일로 이동해 준다. f를 치면 f로 시작되는 첫번째 파일로 이동하고 i를 치면 fi로 시작되는 파일로 이동하는 식

인데 보통 두 세자만 치면 원하는 파일을 바로 찾을 수 있다. 커맨더는 1초동안 다음 글자를 기다려 주므로 검색을 새로 하고 싶

다면 1초 후에 새로운 글자를 치면 된다. fi까지 치고 1초 후에 le를 치면 앞에 입력한 fi는 잊어 버리고 le로 시작되는 파일로 이

동한다. 

이 옵션은 퀵 서치에 어떤 조합키를 사용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Letter only를 선택하면 글자만 치면 된다. 나머지 옵션은 

Ctrl, Alt키와 문자키를 조합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이때는 목록 아래에 검색 파일명을 입력할 수 있는 조그만 창이 따로 열린다. 

별도의 창이 열렸으므로 Ctrl, Alt 조합키는 계속 누르고 있지 않아도 되며 이 창에 찾고자 하는 파일명을 입력하거나 창이 따로 

열렸기 때문에 BS나 Del키로 검색식을 편집할 수도 있다. 

 

Letter Only 외의 옵션이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만 입력하면 명령행으로 포커스가 이동하며 Letter Only 옵션 상태에서는 오른

쪽 이동 버튼을 눌러야 명령행을 사용할 수 있다. 퀵 서치 기능보다 명령행을 더 즐겨 사용한다면 Letter Only 옵션을 쓰지 않는 

것이 좋다. 

NTFS daylight saving correction

 

디렉토리 동기화 등의 파일 비교를 할 때 1시간의 시간차를 무시하도록 한다. 윈도우즈는 FAT32와 NTFS 두 가지 파일 시스

템을 지원하는데 FAT32는 지역 시간을 사용하는데 비해 NTFS는 세계 표준시(GMT)를 사용한다. 그래서 서머 타임을 사용할 

경우 일시적으로 1시간의 시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차이를 무시하도록 한다. 

Save on exit

 

커맨더를 종료할 때 어떤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를 지정한다. Directories 옵션을 선택하면 양쪽 파일창의 현재 디렉토리가 저

장되며 Panels 옵션을 선택하면 보기 상태와 정렬 상태 등이 저장된다. 그래서 커맨더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하면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디렉토리와 보기 상태가 그대로 복구된다. Old command lines 옵션은 명령행에 입력했던 명령 목록인 히스토리를 

저장해 준다. 이 옵션들은 모두 디폴트로 선택되어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해제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다. 

  

파일만 선택 디렉토리도 선택 



Win9x/NT/2000 specific

 

32비트 버전의 윈도우즈에만 해당되는 옵션이라는 뜻인데 커맨더는 16비트 버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 긴 

파일 이름을 쓸 것인지와 휴지통을 쓸 것인지를 지정한다. 긴 파일명을 인식하지 못하는 컴퓨터와 네트워크로 통신한다거나 하

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이 옵션을 조정하되 사실 요즘 환경에서는 그럴 필요가 거의 없다. 

Calculate space

 

디렉토리의 용량을 언제 계산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다. 스페이스를 누를 때 계산하도록 하면 <DIR> 표시 

대신에 디렉토리의 총 용량이 포시된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은채로 디렉토리에 커서를 두고 스페이스를 누르면 명령행으로

내려가 버린다. 

before copying/deleting 옵션은 디렉토리를 복사하거나 삭제하기 전에 총 용량을 계산하도록 하는데 총 용량을 알아야 복

사, 삭제 진행 과정을 보여줄 수 있다. c:₩mp3 폴더를 d드라이브로 복사할 때 이 디렉토리의 총 용량이 얼마인지를 미리 조사

해야 반쯤 했다거나 90% 복사중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복사하면 용량을 조사하지 않고

즉시 복사를 시작하겠지만 전체 진행 과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다. 

FS-Plugins

 

커맨더는 윈도우즈용 응용 프로그램이므로 FAT32, NTFS는 기본적으로 다룰 수 있다. 이 외에 리눅스나 포켓 PC 등의 파일 

시스템을 읽고자 할 때는 별도의 파일 시스템 모듈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해야 한다. 파일 시스템 플러그인을 커맨더의 홈 페이

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네트워크 환경에 별도의 디렉토리로 나타난다. 

다음은 Display 탭의 옵션들에 대해 알아 보자. 페이지 이름이 Display로 되어 있지만 동작에 관련된 옵션들도 있다.
 

 



Main program

 

메인 프로그램의 동작 방식을 지정하는데 첫번째 옵션은 커맨더를 한번만 실행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탐색기처럼 여러 개

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이 옵션을 선택해 놓고 커맨더가 실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실행하면 이

미 실행중인 커맨더로 포커스만 이동한다. 

두번째 옵션은 최소화시에 커맨더를 타스크 바가 아닌 시스템 트레이에 넣도록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Alt+Tab 목록에 커

맨더가 나타난다. 하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Enter를 한번 눌러 줘야 복구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타스크 바가 혼잡하다면 

트레이를 활용하도록 하되 그다지 유용한 옵션은 아닌 것 같다. 

File display

 

첫번째 옵션은 숨김 파일과 시스템 파일도 보여 주도록 하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간단하다. 두번째 옵션은 

DOS의 짧은 파일명을 소문자로 보여주도록 한다. 원래 DOS는 대문자로만 파일명을 기록하는데 보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첫문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기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옵션을 해제하면 모두 대문자로 표기된다. 

나머지 두 옵션은 트리 보기 방식을 지정하며 나머지 보기 상태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번째 옵션은 트리 보기를 할 때 모

든 디렉토리를 다 펼쳐 보여줄 것인지 아니면 루트 디렉토리만 보여줄 것인지를 지정한다. 과거 하드 디스크 용량이 작을 때는

모든 디렉토리를 한꺼번에 보는 것이 가능했지만 요즘같은 대용량에서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더 불편하다. 루트만 일단 보여주

고 지정한 디렉토리만 따로 펼쳐 보는 것이 좋다. 

네번째 옵션은 트리 보기일 때 Enter를 눌러야 반대편 파일창에 디렉토리 내용을 보여 주도록 한다.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지 

않으면 디렉토리를 바꿀 때마다 반대편 파일창이 디렉토리를 자동으로 보여준다. 

Show symbols

 

파일 목록에 아이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이 옵션은 전체적인 성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실행 파일은 자

신의 아이콘이 그려지며 문서 파일은 연결된 프로그램의 아이콘이 그려지는데 이렇게 하자면 파일 목록 출력시에 아이콘을 일

일이 추출해야 하므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 느려진다. 

 

아이콘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작업이며 느린 시스템에서는 이 기능 때문에 작업 속도가 

떨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아이콘의 정확도를 자신의 컴퓨터 성능에 맞게 지정할 수 있다. 

 
 

 
 

옵션 설명 

All + EXE/LNK 모든 연결 파일의 아이콘과 실행 파일의 아이콘을 조사한다. 

All 연결 파일의 아이콘을 조사한다. 

Only standard 표준 아이콘만 그려준다. 

No symbols 아이콘을 그리지 않는다. 성능상 가장 빠르다. 



실행 파일의 아이콘을 조사할 때는 플로피와 네트워크의 실행 파일에 대한 옵션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플로피는 굉장히 느

리기 때문에 아이콘 추출도 그만큼 느리며 파일 목록이 출력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Sorting directories

 

디렉토리의 정렬 방식을 지정한다. Always by name은 항상 이름순으로 정렬하도록 하며 Like files는 파일과 마찬가지 방법

으로 정렬하도록 한다. 어떤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디렉토리는 항상 파일보다 더 앞에 출력된다. 

Help texts

 

툴팁 보기 옵션이며 툴 버튼, 드라이브 목록, 파일 목록에 툴팁을 보여 주도록 한다. Win32-style tips는 파일에 대한 간략한 

정보를 툴팁으로 보여준다. 

 

다.탭 스탑
 

Tabstop 페이지는 파일 목록 위에 있는 헤더 컨트롤의 모양과 파일 목록에 대한 옵션을 지정한다.
 

 

Show file extensions 옵션은 파일의 확장자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탐색기처럼 파일명 다음에 바로 붙여 쓸



수도 있고 탭으로 분리하여 정렬할 수도 있다. 디폴트는 탭으로 정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파일의 종류를 쉽게 판별할 수 있

도록 한다. 이 옵션을 변경하면 파일을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탐색기에 익숙한 사람은 아무래도 오른쪽이 더 보기에 좋을 것이다. Tabstops 옵션은 확장자, 크기, 날짜 등의 파일 정보들

에 대한 폭을 픽셀 단위로 지정한다. 여기서 직접 값을 입력하는 것보다는 메인 윈도우에서 헤더의 경계를 드래그하여 조정하

는 것이 더 쉽다. 적당히 보기 좋은 폭으로 맞추되 단, 이렇게 조정한 폭은 임시적인 조정이기 때문에 커맨더를 종료했다가 다

시 시작하면 원래 폭으로 돌아가 버린다. 폭을 조정한 후 Configuration/Save Position 명령으로 저장해야 폭 정보가 영구적으

로 유지된다. 

Adjust Tabs to window width 옵션은 윈도우 크기가 변할 때 Name 필드의 크기를 자동으로 조정하여 나머지 필드가 오른쪽

으로 정렬되도록 해 준다. 이 옵션을 바꿔 가며 윈도우 크기를 조정해 보면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Show Century in date 옵션은 년도를 2003으로 출력할 것인지 아니면 짧게 03으로 출력할 것인지를 지정한다. Use 12 hour 

AM/PM format 옵션은 시간을 12시간 단위로 표시하고 뒤에 오전, 오후를 의미하는 a, p를 붙일 것인지를 지정하는데 오후 3시

의 경우 이 옵션이 선택되어 있으면 03:00p로 표시되고 그렇지 않으면 15:00으로 표시된다. size display 옵션은 파일 목록과 

목록 아래쪽의 총 파일, 선택 파일의 크기를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다음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바이트 단위로 표시하면 가장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있지만 용량이 큰 멀티 미디어 파일 크기를 650,257,876b 이런 식으로 길

게 표시하면 금방 그 크기를 짐작하기가 힘들므로 dynamic을 선택하여 650M로 표시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다. 

라.기타
 

Misc 페이지에는 그 외 잡다한 옵션들이 있다.
 

  

aligned(with Tab) directly after filename 

옵션 설명 

bytes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가장 정확하다. 

kbytes 킬로 바이트 단위로 표시한다. 1k=1024바이트이다. 

dynamic(x k/M/G) 파일 크기에 따라 적당한 단위를 알아서 선택하도록 한다. 

dynamic(x.x k/M/G) 적당한 단위를 선택하되 소수점 이하 한자리수까지 표시한다. 



 

Get confirmation before 옵션은 어떤 동작을 하기 전에 확인을 할 것인가 아닌가를 지정하는데 디폴트로 모든 동작에 대해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다. 비어 있지 않은 디렉토리나 파일 덮어쓰기같은 동작은 자칫하면 중요한 파일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

에 메시지 박스를 띄워 확인을 요구하고 이 질문에 응답할 때만 파일을 처리한다. 

디렉토리 하나에는 거의 무한대의 자료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수로 디렉토리를 삭제하면 대형 사고가 될 수도 있다. 

안전한 파일 관리를 위해 질문을 하는데 만약 이런 질문들이 귀찮다면 질문을 하지 않도록 옵션을 꺼 주면 된다.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연한 사고로 파일을 잃을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Drag&Drop 옵션은 파일을 드래그하여 반대쪽에 드롭할 때 복사 대화상자를 보여주도록 하는데 이 옵션을 해제하면 탐색기

처럼 대화상자를 보여주지 않고 바로 복사하여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 

FTP 옵션은 재시도 회수와 재시도간의 시간 간격 등을 지정한다. 재시도 하지 않으려면 재시도 회수를 0으로 지정해 놓으면 

된다. 전송 모드는 파일을 주고 받을 때 바이트를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이진 모드는 변경없이 그대로 전송하며

텍스트 모드는 받는 쪽의 포맷에 맞게 파일을 약간 변형한다. 윈도우즈 환경에서 개행은 CR, LF로 표현되지만 유닉스에서는 

LF만으로 개행을 표현하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의 CR/LF 조합을 LF로 바꾸어 전송해야 받는쪽에서 이 파일을 제대로 볼 수 있

다. Automatic은 전송하는 파일의 확장자를 보고 자동으로 모드를 결정하도록 한다. 

Open new connections는 FTP 접속시 왼쪽, 오른쪽 파일창 중 어떤 창에 서버의 파일 목록을 보여줄 것인가를 지정한다. 디

폴트인 in the active panel은 활성창을 사용하는 것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강제 지정할 수 있다. 

Redefine hotkeys는 핫키를 재정의한다. 자주 사용하는 기능의 핫키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면 좀 더 간단한 키로 바꿀 수 있

다. hotkey에 Ctrl, Alt, Shift 조합키와 핫키를 선택하고 Command목록에서 명령을 선택하면 된다. 다음은 F11키에 좌우 파일

창의 내용을 교체하는 명령을 지정해 본 것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으면 Ctrl+U 대신 F11만 눌러 좌우 파일창을 교체할 수 있어 편리하다. 재정의한 핫키를 해제할 때는 첫번

째 명령인 Default command를 다시 선택해 주면 된다. 만약 커맨더가 내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핫키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

면 해당 핫키의 기능이 변경되어 버리므로 빈 핫키만 활용해야 한다. 기존의 키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보여주지 않기 때문

에 조금 불편하다. 

Custom sounds 옵션은 동작을 완료했을 때 어떤 소리를 낼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커맨더 자체에서 사운드 지정을 하지 않고

제어판을 대신 열어 준다. 제어판의 사운드를 열어 보면 소리 탭에 Total Commander가 등록되어 있고 발생 가능한 이벤트 목

록이 있을 것이다. 

 

각 이벤트에 대해 사운드를 지정해 주면 동작 완료 후 지정된 소리를 낸다. 복사 완료, 다운로드 완료, 검색 완료 등의 사건에 

대해 소리를 지정해 놓으면 다른 작업을 하다가도 소리를 듣고 작업 완료를 알 수 있게 된다. Only play for long operations 옵

션은 작업의 총 경과 시간이 일정 시간 이상일 때만 소리를 내고 빨리 끝냈을 때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한다. 너무 자주 소리를 

내면 오히려 더 귀찮기 때문이다. 

다음은 F3키와 F4키로 호출하는 리스터와 편집기에 대해 설정하는 Edit/View 페이지의 옵션을 보자.
 



 

View for F3 옵션은 F3 키를 눌렀을 때나 상태란의 F3 View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커서 아래 

파일 보기, 선택한 파일 모두 보기, 외부 뷰어 열기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된 동작에 대해 F3키가 할당되며 나

머지 두 동작은 Shift+F3, Alt+F3키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Associations 버튼을 누르면 각 파일 타입에 대해 어떤 뷰어를 띄울 것인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 직접 연구해 보기 바란다. Default에는 외부 뷰어를 지정하는데 여기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지정해 놓으면 내

장 리스터 대신 지정 프로그램이 뷰어의 역할을 하게 된다. Configure internal viewer는 내장 뷰어에 대한 옵션을 설정한다. 



 

리스터는 텍스트 뿐만 아니라 그림이나 이진 파일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떤 모드로 열릴 것인가를 강제로 지정하거나 아니면

Autodetect로 해 두어 알아서 판단하도록 한다. 그외 글꼴이나 폭 지정 멀티미디어 파일 관련 옵션들이 있다. 

마.버튼 바
 

커맨더의 메뉴 바로 아래에 버튼 바(Button bar)가 있고 여기에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버튼으로 제공된다. 이 버튼 바에 원

하는 프로그램을 새로 등록하거나 기존 버튼을 삭제, 이동시킬 수 있다. 먼저 버튼 바에 새로운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실습을 해 

보자. 파일창에 원하는 실행 파일이 보이도록 해 놓고 이 파일을 Shift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버튼 바에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다. 

 

Dangeun.exe를 드래그해서 버튼 바 오른쪽 여백에 떨어뜨리면 이 프로그램이 버튼 바에 등록된다. 물론 버튼 바 중간에 떨

어뜨릴 수도 있다. 이렇게 등록된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이 실행된다. 마치 윈도우즈의 빠른 실행 툴바처럼 실행 파일을 버튼

바에 등록할 수 있으며 팝업 메뉴를 통해 편집도 물론 가능하다. 다음은 4개의 프로그램을 버튼바에 등록한 모습이다. 

Shift+드래그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삭제, 복사, 잘라내기 등이 가능하며 Change 항목을 선택하면 개별 버튼에 대한 여러 가지 속

성을 조정할 수 있다. 드래그하면 아이콘이나 실행 옵션이 디폴트로 주어지는데 Change 항목을 선택하여 편집하면 된다. 

Configuration/Button bar 메뉴를 선택하거나 버튼 바의 빈 여백에서 팝업 메뉴를 호출하여 Change를 선택하면 전체 버튼

과 버튼 바 자체에 대한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이 대화상자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윗부분

은 전체 버튼 바에 대한 속성을 보여 주고 아래 부분은 선택된 버튼에 대한 속성을 보여 준다. 개별 버튼의 속성 대화상자는 아

래 부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빠른 실행 툴바를 사용해 본 사람들은 사실 별다른 설명이 없더라도 이 대화상자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화상자의 윗부

분에서 아이콘을 선택하고 아래쪽에서 속성을 편집하면 된다. 화면 각 부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 

Button bar

 

툴 버튼에 대한 정보는 확장자 bar를 가지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된다. 지금 편집하고 있는 툴 버튼 파일인 default.bar 파일

이 표시되어 있는데 >> 버튼을 눌러 다른 툴 버튼을 선택하여 편집할 수 있다. 즉, 커맨더는 동시에 여러 개의 툴 버튼을 정의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래쪽의 Add Subbar 버튼을 사용하면 된다. Button bar 아래에는 등록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순서대로 표

시되어 있는데 구분선은 빈 여백으로 표시된다. 아이콘을 드래그하거나 Shift + 커서 이동키로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왼쪽의 

Append버튼은 현재 선택된 아이콘 오른쪽에 빈 버튼을 새로 생성하며 Delete 버튼은 선택된 아이콘을 삭제한다. 

Appearance

 

버튼 바의 모양에 대한 옵션이다. Size는 버튼들의 크기(아이콘의 크기가 아니라)를 픽셀 단위로 지정한다. Flat icons는 아



이콘을 평면으로 표시하며 Small icons 옵션은 버튼에 표시될 아이콘을 16*16 픽셀 크기로 지정한다. Size와 Small icons 옵

션의 차이만큼은 여백으로 남겨지는데 Size가 24이고 작은 아이콘을 사용하면 아이콘 주변에 4픽셀씩이 여백이 된다. 만약 

32*32의 큰 아이콘을 사용하고 싶으면 Size를 32이상으로 지정하고 Small icons 옵션을 꺼 주어야 한다. 

Command

 

Command 이하 대화상자의 아래 부분은 위에서 선택한 아이콘에 대한 등록 정보를 편집하는 곳이다. Command에는 아이

콘을 눌렀을 때 어떤 명령을 실행할 것인가를 지정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명령을 기록할 수 있다. 

 
 

① 가장 쉬운 형태는 실행 파일의 완전 경로를 지정하여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버튼을 눌렀을 때 메모장이 실행되도

록 하고 싶다면 c:₩windows₩notepad.exe를 입력해 주면 된다. 또는 오른쪽의 >> 버튼을 눌러 실행 파일을 선택해 준다. 

② 커맨더의 내부 메뉴 명령을 지정할 때는 콤보 박스를 열어서 명령을 선택한다. 내부 명령들은 cm_로 시작되며 짧은 영문 

이름이 작성되어 있는데 이름으로부터 명령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③ cd 명령을 작성하면 해당 디렉토리로 바로 이동한다. cd c:₩down이라고 하면 버튼을 누르는 즉시 c:₩down의 내용을 

파일창에 보여줄 것이다. cd c:₩down₩*.zip 형식으로 디렉토리 이름뒤에 와일드 카드 표현식을 적어 주면 원하는 파일만 보

여주도록 할 수도 있다.  

④ FTP 명령으로 FTP 서버와 직접 연결할 수 있다. cd 주소 형식이나 ftpopen 접속명 형식으로 명령을 기술하는데 예를 들

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접속하고 싶다면 cd ftp://ftp.Microsoft.com 나 ftpopen Microsoft 명령을 작성해 주면 된다. 

 
 

이외에 압축 파일을 생성하도록 할 수도 있고 서브 바를 스위칭 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서브 바에 대해서는 잠시 후 따로 알

아 보도록 하자. 

Parameters는 실행 프로그램으로 전달된 인수이며 %P, %N 등의 특수 인수를 사용할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을 참

조하기 바란다. Start Path는 프로그램의 시작 디렉토리이며 Icon file과 Icon은 버튼에 사용할 아이콘을 지정한다. 아이콘은 

EXE나 DLL에 복수 개가 포함되는데 어떤 파일의 몇번째 아이콘을 사용할지 선택해 주면 된다. Icon file에 파일을 선택하면 

Icon에 이 파일에 포함된 아이콘 목록이 표시되므로 원하는 아이콘을 선택하면 된다. 

Tooltip은 마우스 커서가 버튼 위에 일정 시간 머무를 때 출력될 도움말이다. Run minimized, Run maximized 옵션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서브 바

 



서브 바(Subbar)는 쉽게 말해서 하위 버튼 바라고 생각하면 된다. 커맨더는 버튼 바를 하나밖에 표시하지 못하지만 서브 바

를 통해 여러 개의 버튼 바를 교체해가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메인 버튼 바에 서브 바를 호출하는 버튼을 하나 만들고 이

버튼을 누르면 서브 바로 즉시 교체하도록 할 수 있다. 

메인 버튼 바의 제일 끝에서 Append 버튼을 눌러 버튼을 하나 추가한 후 Add Subbar 버튼을 누른다. 그러면 *.bar 파일 열

기 대화상자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미 만들어 둔 bar 파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파일을 만든다. 실습삼아 tcmd.bar를 만

들어 보자. 아무 디렉토리에나 만들어도 상관없지만 여기서는 c:₩util 폴더에 만들었다고 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또 다른 버

튼 바 편집 대화상자가 열린다. 

 

Button bar란에 c:₩Util₩tcmd.bar가 표시되어 있어 지금 편집하는 툴 버튼이 tcmd.bar라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이 툴 버

튼에는 기본적으로 메인 툴 버튼인 default.bar로 돌아가는 아이콘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다른 아이콘을 자유롭게 더 생성할 

수 있다. 또는 일단 이 대화상자를 닫은 후 tcmd.bar를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실행 파일을 드래그해도 된다. 

 

메인 툴 바의 제일 끝에 추가된 버튼을 누르면 서브 바가 열리고 서브 바의 첫번째 버튼을 누르면 다시 메인 툴 바로 돌아간

서브 바 스위칭
메인 바 스위칭



다. 여러 개의 툴 바에 대한 정보를 각각의 *.bar파일에 작성해 놓고 툴 바끼리 서로 스위칭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툴 바 

여러 개를 표시하지는 못하지만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나 명령은 메인 툴 바에 작성해 놓고 잘 안쓰는 명령들은 별도의 서

브 바에 작성해 놓으면 나름대로 편리하다. 

참고로 *.bar 파일은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된 텍스트 파일이다. 척 보면 알겠지만 윈도우즈의 INI 파일과 같은 포맷으로 되

어 있고 실제로 INI 파일과 같다. 

 
 

[Buttonbar]
 

Buttoncount=24
 

button1=wcmicons.dll
 

cmd1=cm_RereadSource
 

button2=wcmicons.dll,1
 

cmd2=cm_CDtree
 

button3=
 

button4=wcmicons.dll,3
 

cmd4=cm_srcshort
 

 
 

그래서 이 파일은 수작업으로 직접 편집할 수도 있고 따로 복사하거나 백업해 놓는 것도 가능하다.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

는 사람들은 매번 빠른 실행 툴 바에 자주 쓰는 프로그램을 등록하는 것도 귀찮은 일인데 커맨더의 bar 파일은 백업이 가능하므

로 자주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묶음을 정의하는 용도로도 쓸만하다. 

바.Start 메뉴
 

이 메뉴는 버튼 바에 버튼을 등록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되 다만 버튼 대신 메뉴를 사용한다는 점만 다르다. Start 메뉴

에는 디폴트로 Start 메뉴 관리 대화상자를 호출하는 명령과 메인 메뉴의 언어 설정 페이지를 호출하는 명령밖에 없는데 새로운 

명령을 등록하면 메뉴 항목이 늘어난다. 간단하므로 바로 실습을 해 보자. Start/Change start menu 명령을 선택하면 이 메뉴

에 표시할 메뉴 항목 목록이 나타나는데 최초 이 목록은 비어 있을 것이다. Add Item 버튼을 누르면 추가할 메뉴의 이름을 물어

온다. 

 

이 메뉴로 호출할 프로그램(또는 명령)의 이름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고 OK 버튼을 누르면 목록에 이 이름이 표시된다. 대화

상자 아래쪽의 Command, Parameters, Start path 등에 이 명령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면 메뉴 항목 선택시 해당 명령이 실행된

다. 다음 그림은 카드놀이와 지뢰찾기 두 개의 프로그램을 등록해 본 것이다. 



 

이렇게 등록된 항목은 Start 메뉴 바로 아래에 나타나며 이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명령이 곧바로 실행된다. Command나 

Parameters의 형식은 버튼 바의 경우와 동일하다. 

 

버튼 바와 용도상 사실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버튼 바가 서브 바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Start 메뉴에도 하위 메뉴를 정

의할 수 있다. 

사.WinCmd.ini
 

커맨더는 설정 저장을 위해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지 않으며 대신 INI 파일을 사용한다. 윈도우즈 디렉토리를 보면 

WinCmd.ini라는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에 커맨더의 설정 상태가 저장된다. FTP 관련 정보는 wcx_ftp.ini라는 파일에 저장되며 

비밀 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된다. 

레지스트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를 주지 않는다는 장점 외에도 두 개의 INI 파일을 백업해 놓기만 하면 설

정 상태를 그대로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기 전에 이 두 파일을 백업해 놓고 새로 설치한 운영

체제의 Windows 폴더에 이 파일을 복사해 놓으면 힘들게 맞추어 놓은 설정을 그대로 복원할 수 있다. 

WinCmd.ini 파일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Configuration/Change Settings Files directly 메뉴를 선택하면 두 파일

이 메모장에 열릴 것이다. 

 
 

[Configuration]
 

InstallDir=C:₩Program Files₩wincmd
 

firstmnu=2682
 

FirstTime=0
 



test=61
 

UseRightButton=0
 

Savepath=1
 

Savepanels=1
 

MarkDirectories=0
 

 
 

이 옵션들은 대부분 설정 대화상자나 기타 설정 관련 인터페이스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물론 텍스트 편집기로 직

접 이 파일을 편집해도 결과는 동일하다. 커맨더를 기본적인 파일 관리자 용도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파일의 내용이나 존

재 자체에 대해서 몰라도 상관없다. 그러나 일부 고급 옵션은 설정 대화상자에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직접 편집해

야만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런 옵션들을 이른바 숨겨진 옵션이라고 하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거나 그 효과를 설명하기 힘든 옵션들이 보통 숨겨지며 변

경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윈도우즈도 모든 옵션을 제어판에 다 공개하지 않으며 일부 고급 옵션은 레

지스트리를 직접 편집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다. 커맨더도 이런 옵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예만 들어 보도록 하

자. WinCmd.ini 파일을 열어서 Configuration 섹션에 다음 한 줄을 써 넣는다. 

 
 

[Configuration]
 

AlwaysCopyInBackground=1
 

 
 

이 옵션은 복사할 때 항상 백그라운드로 복사를 수행하도록 한다. 매번 복사 후에 Background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되므로

복사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옵션을 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옵션을 조정한 후 커맨더를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해

야 적용된다. 

WinCmd.ini에는 이런 식으로 숨겨진 옵션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드라이브를 읽기 못하도록 제한한다거나 복사할 단위를 지

정한다거나 하는 등의 옵션들이 있다. 이 숨겨진 옵션들과 WinCmd.ini의 모든 옵션들은 도움말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

으므로 쓸만한 옵션을 찾아 보기 바란다. 

 
 

이상으로 토탈 커맨더에 대한 강좌를 마친다. 내용이 부실하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도움말과 이 강좌를 통해 커맨더에 익숙해

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더 바란다면 이런 편리한 파일 관리 툴이 국산으로 하나 정도 개발된다면 좋겠다. 우리의 기술

력으로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도 아직 커맨더 정도 되는 국산 파일 관리 툴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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